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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 udy on Appr opr i at enes s of Achi evement St andar ds f or Kor ean Gr ammat i cal
Knowl edge Ar ea of Hi gh School Kor ean Language Based on t he 7t h Nat i onal

Cur r i cul um

Im- Bum Par k

Gr aduat e School of Educat i on

PuKy ong Nat i onal Uni ver s i t y

Abs t r ac t

Accor di ng as t he Sevent h Nat i onal Cur r i cul um f or Hi gh School has been enf or ced s t ep by

s t ep si nce 2002, achi evement and assessment s t andar ds wer e devel oped as a pol i cy r esear ch

pr oj ect , and t he t ent at i ve pl an was announced on Febr uar y 26, 2002. Schedul ed t o be

i nt r oduced t o t he school si t es i n 2003, t he t ent at i ve pl an shoul d be f ol l owed by

ver i f i cat i on of ef f ect i veness and val i di t y . Thi s s t udy was conduct ed i n vi ew of f i el d

r esear ch t o meet t he demands , deal i ng excl us i vel y wi t h Kor ean Gr ammat i cal Knowl edge Ar ea .

Fi ndi ngs about appr opr i at eness of achi evement s t andar ds f or Kor ean Gr ammat i cal Knowl edge

Ar ea of Hi gh School Kor ean Language i n t he Sevent h Nat i onal Cur r i cul um, and al t er nat i ves t o

t he pr obl ems r eveal ed can be summed up as f ol l ows :

(1) Achi evement s t andar ds of t he Sevent h Nat i onal Cur r i cul um ar e s t at ed pr oper l y i n

l i ne wi t h t he pur pose of consumer - cent er ed r evi s i on and educat i onal obj ect i ves of

Kor ean Language l ear ni ng . They ar e descr i bed i n t er ms of Tyl er ' s cont ent - act i on

f r amewor k and ar e composed of behavi or al t ar get s pr oposed by Mager .

(2) As achi evement s t andar ds of t he Sevent h Nat i onal Cur r i cul um ar e des i gned t o

pr esent a mi ni mum number of pr ovi s i on i t ems , t he cont ent of l ear ni ng by ever y di f f er ent

school year i s over l y s i mpl i f i ed, and onl y descr i pt i ve endi ngs of each s t at ement wer e

r epl aced . So i t ' s not t hat easy t o gr asp l ear ni ng scope and t ar get ed l evel of achi evement

s t andar ds . I t i s al so not compat i bl e wi t h t he r esear ch pur pose t o gi ve a speci f i c

descr i pt i on of compr ehens i ve cont ent s of t he Cur r i cul um and not usef ul f or t he gui del i nes

of t eachi ng- l ear ni ng . Ther ef or e achi evement s t andar ds of t he Sevent h Nat i onal Cur r i cul um

need t o be compl ement ed wi t h mor e i t ems and shoul d be s t at ed at l engt h as wel l , so t hat

t hey can be ef f ect i ve f or t eachi ng- l ear ni ng gui del i nes and eval uat i on cr i t er i a .

(3 ) Lear ni ng scope r eques t ed by achi evement s t andar ds of t he Sevent h Nat i onal

Cur r i cul um i s r educed about 30% i n compar i son wi t h t he Si xt h. But gi ven t hat

i ns t r uct i onal uni t s ar e decr eased by 10 t o 8 and l ear ni ng exper i ences by l evel ar e

di ver si f i ed, t he amount of l ear ni ng i s s t i l l a l ot . Thus a suppl ement ar y pr ogr am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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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t aki ng t he same cour se by ever y school year , whi ch i s a speci al t y of t he Sevent h

Cur r i cul um, shoul d be s t r i ct l y oper at ed, and a coupl e of mor e i ns t r uct i onal uni t s out of 12

i n opt i onal act i vi t i es need t o be guar ant eed as an i n- dept h cour se of Kor ean Language .

(4 ) Achi evement s t andar ds of t he Sevent h Nat i onal Cur r i cul um ar e gener al l y

appr opr i at e f or t he f i r s t gr ader s of Hi gh School , i n vi ew of i nst r uct i onal uni t s ,

qual i t at i ve change of t eachi ng- l ear ni ng and char act er i s t i cs of Kor ean Language . But

Achi evement St andar d 523- 1(under s t andi ng f unct i ons of gr ammat i cal el ement s ) and

523- 2 (under st andi ng s t r uct ur es of sent ence ) ar e shown r at her hi gh, cons i der i ng t hat Kor ean

Language i s one of t he Nat i onal Common Bas i c Subj ect s whi ch ever y f i r s t gr ader of hi gh

school , gener al or vocat i onal , shoul d compl et e . Even t hough t hey have i ndi spens i bl e

i mpl i cat i on f or Kor ean Language educat i on, t hey di d make l i t t l e account of s t udent s ' act ual

compet ency l evel . Ther ef or e t o i nvi gor at e t he oper at i on of Nat i onal Common Basi c

Cur r i cul um, t ar get ed l evel of Achi evement St andar d 523- 1 and 523- 2 shoul d be l ower ed i n

mor e det ai l , or or gani zed i n t he f or m of spi r al t ype . Fur t her mor e a pass- f ai l sys t em by

l evel shoul d be compr i sed i n t he Cur r i cul um al ong wi t h a sys t em of suppl ement ar y cl as ses or

r e- t aki ng t he same cour se .

(5 ) Achi evement s t andar ds ai mi ng excl us i vel y at Bas i c l evel ar e mi ni mum cr i t er i a on

t he nat i onal l evel and hel pf ul gui del i nes f or qual i t y cont r ol of t he Cur r i cul um. However

t hey don ' t opt i mi ze t he di f f er ent i at ed cur r i cul um by l evel , whi ch i s t he essence of t he

Sevent h Nat i onal Cur r i cul um. In addi t i on, exampl es of l ear ni ng act i vi t y by l evel ar e shor t

of sat i sf act i on, maki ng no di f f er ence .

Pr obl ems s t at ed above ar e f r om t he nar r ow scope of r esear ch f ocused mai nl y on Kor ean

Gr ammat i cal Knowl edge Ar ea . Mor e accur at e f i ndi ngs coul d be avai l abl e about achi evement

s t andar ds of t he Sevent h Nat i onal Cur r i cul um, i f mor e compr ehens i ve s t udy cover i ng even

t ext books wer e f ol l owed up .

Thi s s t udy mi ght hopef ul l y t r i gger t eacher s ' s t r enuous r esear ch at t he school s i t es

f or r evi s i ng and compl ement i ng t he Sevent h Nat i onal Cur r i cul um bef or e i t s f ar - r eachi ng

i mpl ement at i on i n 2003. Thr ough t he pr ocess , achi evement s t andar ds coul d be adj us t ed t o t he

act ual condi t i ons of school l evel and t hey wi l l f aci l i t at e school educat i on and qual i t y

cont r ol of t he nat i onal cur r i cul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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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 연구의 필요성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며, 만들

어 가는 교육과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29∼30)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중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는 수준별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학생의 능력, 필요, 흥미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운

영이 가능하도록 현행의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등 엄격한 과정 구

분을 폐지하였다. 즉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함으로써

개별 학생이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곧바로 교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

라, 교육청이나 학교 등 교육의 각 수준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 결정을 통해 편

성 운영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1)

이러한 특징을 지닌 제7차 교육과정 탄생 배경은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있다.2)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차원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기준을 설정하고3) 이에 근거한 절대평가를 실

시하였으며,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의 다양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기준 설정과 절대평가는 제6차 교육과정기인 1999

년에 국민공통 기본교육교과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4)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1) 교육부(2000:106∼114)
2)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1:10∼15)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2)

…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

방법-교육평가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데에서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각 교과

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교수-학습과 평가에 실질적으로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사와 학

생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

리적인 준거를 설정하여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제고하여

야 한다.
4) 교육인적자원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대비하여 1998년 12월 국가교육과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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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1999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새로운 성취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학년별 교육 내용과 수

준별 학습 활동의 예(例)가 사실상 성취기준의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5)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 학년별 교육 내용을 보완하여 제6차 교육과정 성취기

준에 상응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및 예시평가도구 를 단

계별로 개발하였다. 이 연구들은 각기 이듬해 학교 현장에 보급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제7차 교육과정이 2002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되므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및 예시평가도구는 2001년에 정책 연구 과제로 수행되어 2002년 2월 26일 그 시안

(試案)이 발표되었다.6) 이 시안은 실효성과 타당성의 검증을 통해서 다소의 수정과

보완을 하여 2003년 학교 현장에 보급될 것이다.7)

그런데 절대 평가와 수행 평가,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경로

를 통해 간혹 언급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할 평가기준이면서 교수-학

습의 지침인 제6,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한 평가기준 및 도구 개발 연구 라는 연구가 완결되자마자 1999년 2월 수원 소재 국가전

문행정연수원에서 절대평가(일명 : 국가공통 목표지향평가) 실시를 위한 핵심요원 양성

연수 를 실시하면서 이 보고서를 교재로 하여 국민공통 기본교육 교과 10개 과목의 과목별

성취기준을 제시하면서 절대평가를 모든 교과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국

민공통 기본교육 교과 10개 과목에 대해서는 수행평가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0년

부터는 나머지 선택 교과의 성취기준을 제시하면서 수행평가 실시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

였다.
5) 교육부(2000:16, 28)에서는 …이러한 제6차 교육과정 내용 제시 방식을 최대한 존중하되

내용과 행동을 결합하여 목표 형태로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

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성취기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 교육과

정의 질 관리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고 하였고, 또 학년별로 제시한 각 영역별 내

용에 대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제시하여 교육과정에 제시한 내용의 지도와 지도

후 성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예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고 하여, 이것이 사실상 성취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밑줄 - 필자)
6)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2002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

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이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았고 그 시안만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례에 의하면, 이러한 시안들은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그대로 학교 현장에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보급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고 비교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6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편의상 이 시안을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 / www .kice.or .kr ) 자료실에 공개된 앞의 연구보고서 공

개 취지문(2002. 2. 2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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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 학교 현실에 비추

어 적절한 지를 검토한 체계적인 현장 연구는 지금까지 단 한 편도 없다.

성취기준은 교수-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각 교과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과 그러한 내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과 특성을 명료하게

진술한 것이다. 즉,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별 목표와 내용이 뜻하는 바

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거기에 포함된 의미를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능력과 특성

의 형태로 진술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

지, 학생들이 최소한 어느 수준에는 도달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한 것이다.8) 그

러므로 성취기준은 각 학교급에 보급되기 전에 그 실용성과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한 수정·보

완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 교과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학생의 능력,

필요, 흥미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성취기준 또한 학

생의 능력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실태를 조사해 보

면, 국어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영역이 국어지

식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취기준 중에서 특히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

은 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어지식 영역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

이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과연 적절한가를 검토해 보기

로 한다. 이는 2003년에 보급될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

준과 평가기준의 수정·보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수정·보완된 성취기준

이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야만 성취기준에 근거한 목표가 분명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제7차 교육과정이 의도하는 국어 교육의 수월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 선행 연구의 검토

본고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크게 국어과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와 국어 문법에 관한 연구, 국어지식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최근의 학위 논문은 주로 변천사(變遷史) 중심으로 연구되

었는데, 대표적 논문으로는 신강순(1998), 김재철(1998), 양성구(2001) 등을 들 수 있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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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중 신강순(1998)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제1차에서 제7차(시안)까지의

사적 전개 정리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국어 교육의 문제

점을 지적하면서 국어 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변천사가 아닌 교육과정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제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 고등

학교 국어 교육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 길덕호(1999)와 교육과정을 토대로 언어 영

역의 지도 방안을 논한 이승대(1998)가 있으나, 2002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되기 시

작한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현재 시행 단계에 있으므로 거의 찾아

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육에 관한 연구는 국어지식 영역에 비해 매우 풍성하게 이

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진명우(1989), 문순홍(1990), 문영찬(1993), 민현식

(1992), 이설희(2000)는 고등학교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나름으

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박붕배(1994)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법 교육

의 새로운 위상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본고의 핵심 범주가 되고 있는 국어지식9)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1980년대 후

반)에 와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데,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그

첫째 부류는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교수-학습 방

법에 관한 논의들이다. 이 논의들은 국어의 기본이 되는 지식을 학습시켜 국어를 바

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탐구 능력을 길러주려는 취지에서 그에 따른 학습 모형

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김광해(1992, 1997c)와 박영목 외(1995), 이

충우(1994), 이은희(1995), 장진하(1999), 이승대(1998), 백현(1999) 등이 있다. 이 중

백현(1999)은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수준별로 탐구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

고 있는 것이 특색인데, 이와 대립되는 논문으로는 이대규(1994)가 있다. 이대규

(1994)는 발견 학습(탐구 학습)보다는 교수 중심 수업 또는 설명 수업이 더 효과적이

라고 말한다. 이 견해는 학생 중심의 탐구 수업도 좋지만 수업의 다양한 요인을 고

려할 때 설명 수업이 불가피함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부류는 교과서 개발과 관련한 것으로 김현수(1993)와 이성영(1998)을 들 수

9) 군정기의 교수 요목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그 범주화

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교수-학습의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사용기능 영역과 국어지식(언어) 영역, 그리고 문학 영역 이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

다. 그 중 언어 영역은 제4차 교육과정부터 국어과의 하위 영역으로 자리 잡았는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지식 영역으로 이름이 바뀌어 설정되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용어

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제6차 교육과정의 언어 영역을 제7차 교육과정에 준하여 국어

지식 영역으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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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중 김현수(1993)는 국어지식 영역의 개념을 국어사용능력의 신장이라는 목

표를 가진 국어교육의 과정 속에서 언어사용의 당사자들인 학습자들이 바람직한 언

어 주체로 성장하는 것은 돕는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수준의 언어지식 이라고 정의하

면서 새로운 교재 개발의 방안으로서 교과서 국어지식 영역의 단원 제시 방법을 예

시하였다. 그는, 교과서 국어지식 영역은 유의어 관련 단원, 바른 언어사용 관련 단

원, 외래어 관련 단원, 높임법 관련 단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부류는 국어지식 영역을 이루는 내용에 관한 이론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는

임희진(1999), 이은희(1994), 심영택(1995) 등의 국어지식 체계에 대한 논문과, 권재일

(1995), 박진용(1999), 이충우(1994), 최영환(1995), 손영애(1986) 등의 국어지식 영역

의 내용 요소에 대한 논문이 있다. 학위 논문으로는 고등학교 국어(상 하) 교과서 속

에 나타난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요소와 체계를 다룬 이복만(1991)이 있다.

넷째 부류는 국어지식 영역 위상(位相)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손영애

(1986), 노명환(1988), 최영환(1992, 1994), 이은희(1994) 등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이

중 이은희(1994)를 제외한 논문들은 통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은희(1994)는 국

어사용기능의 기초될 수 있는 국어지식은 국어사용기능과 관련시켜 지도하고, 그렇

지 않은 것들도 그 나름의 가치를 살려 가르쳐야 한다는 상호보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은 1995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주

관으로 이루어진 국어지식 영역의 체계화 연구라는 기획 연구에서 발표된 권재일

(1995), 최영환(1995), 이성영(1995)이다. 이와 같은 국어지식 영역의 위상(位相)에 대

한 연구는 주로 국어교육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이

되는 이론 중심 연구이다.10) 이 부류에 속하는 학위 논문으로는 유일하게 박희서

10) 이성영(1995:110∼112)은 그간 국어교육학계에서 국어지식 영역의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통합론, 독자론, 상호보완론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 용어에 의하면, 권재일

(1995)은 국어지식 영역은 국어사용기능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가치 있다고 보는 독자적

인 입장을, 최영환(1995)은 국어지식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국어사용기능 신장에 도움

을 주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통합적 입장을, 이성영(1995)은 국어사용기능

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국어지식은 국어사용기능과 관련시켜 지도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그 나름의 가치를 살려 가르쳐야 한다는 상호보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후 김광해

(1996)는 국어지식의 교육에 관련된 쟁점들을 좀 더 폭 넓게 살피기 위하여 이러한 세 유

형 중 상호보완적 입장을 포괄적 입장이라는 술어로 바꾸어 수용하였고,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은 대개 포괄적 입장에 서 있다.

국어지식 영역이 독자적으로 교육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국어(언어)사용 기능

영역과 문학 영역을 위한 기반 지식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교육적으로 무용

(無用)한가를 다룬 국어지식 영역의 위상(位相)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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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정기의 교수 요목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

기까지 잦은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국어 교육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지

만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前 교육부)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하여 실시한 절대평가

(criterrion - referenced assessm ent , 목표지향 평가) 또는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

가(national curriculum - based assessment )의 국가 수준의 관리를 위해 개발된 성취

기준과 평가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

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2002년 2월 26일 그 시안이 발표된 고등학교

국어과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적절한가를 살펴보려 한다. 왜냐 하면 이 성취기

준이 각 학교에 보급되기 전에 그 실용성과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검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과감한 수정·보완이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3 . 연구의 방법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

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등 세 가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란, 초 중등 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초 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문서로 결정,

고시한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 이다(교육부, 총론, 2000:11∼

13). 따라서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해야 하

고,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

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이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

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에는 교육

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주기적인 학생의 학력 평가, 학교와 교

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총

론, 2000:169)는 이 중에서 학생들의 학력 평가를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교

과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질관리와 학생 개인의 교육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그

평가의 근본 기준이 되는 성취기준이 타당하고 적절한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언어관 등의 학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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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어서 성취기준 개발의 준거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다음

으로 학년별 내용을 토대로 개발된 성취기준에 대해서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성취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는 성취기준이 교육과정 개편 취지와 국어과 교

육 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진술되었는가와 성취기준이 교수-학습과 평가에 실질적으

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화되었는가 ,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서 학습자가 과연 그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하는 연구질문들로 구체

화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서 학습자가 그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은 다시 수업 시수(이수 단위)와 학습 내용의 양(量), 성취기준이

요구하는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 수준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성

취기준이 요구하는,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 수준의 적절성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여야 하므로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준화 검사 도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학력검사(CT ) 문항을 이용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 심화 두 수준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

려면 원칙적으로 두 수준의 성취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취기준은 기본 수준

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심화 수준의 성취기준은 아직 없다. 수준별 수업

에 사용되는 심화 수준의 실질적인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수준별 학습활

동의 예(例)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심화, 기본 두 수준 구별에 대한 진

술도 성취기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에 나

타나 있는 심화, 기본 이 두 수준의 구분이 적절한가를 검토함으로써 성취기준과 이

를 활용한 수준별 수업의 가능성도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4 . 국어지식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 가치관 조사

가 . 학생 설문 조사

본 연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국어과 성취기준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1학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

구를 개발하여 이를 학교 교육 현장에 보급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활동을 안내하고 학교 교육을 현재의 수준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향상시키려는

그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수

정·보완되거나 합의가 도출된 그것이 학교에 보급되어야 학교 교육이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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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합의 도출의 필요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21)의

성취기준 개발 과정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 검토를 위한 기초 작업으

로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1) 설문지 작성 : 2002년 3월(<부록 3> 참조)

(2) 조사 대상 :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1학년 남녀 각 1학급(계 70명)

(3) 조사 시기 : 2002년 3월

나 . 국어지식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 , 가치관 분석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준화 검사의 여러 변인(變人) 중에서 학생들의 검사에 임하는

태도가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학생들의 국어지식 영역에 대한 관심과 흥

미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학생들의 언어관과 국어를 대하는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11)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중에서 내신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 시

험에는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데,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는 시험은 전국 시·도 연합 학력 진단 평가이다.(93.3 % )

이 시험을 보통 수능 모의 고사라 칭하는데, 대학 수능 모의 고사의 경우 학생들

은 영역별 점수 및 석차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학부모나

선생님 또한 이 시험의 결과에 관심이 많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이 시험에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교육과

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개인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강화가 없으므로 대충 시험을 치르고 그 시간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평

가는 학생들의 현실적 수준을 판단하는데 그 정확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상에서 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검사를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변인으로 작용하여 표준화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11)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 3>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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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가 수행평가 성적에 반영되도록 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국어의 영역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또는, 관심 있는) 영역은 문학이

며(46.7 % ), 그 이유는 내용이 재미있다 이다.(64.3 % )12)

(3) 국어의 영역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역은 국어지식인데(남:66.7% ,

여:50.0%, 전체: 58.4% ),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안 된다. 가

70%, 내용이 재미없다. 가 24.2%, 기타가 5.8%이다.

위의 (2), (3)의 내용을 토대로 할 때, 학생들의 기호는 재미있는 것과 쉬운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은 이와 같은 학생

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4) 학생들의 언어관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는 품위 있게 말

을 사용해야 하고, 또 고운말을 사용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다.(63.4% ). 이는 국어

순화 교육의 성과로서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나, 학생들의 평소 언어 습관을 살펴보

면 다소 윤리적인 도식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13)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말

은 의사 소통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소통만 되면 마음대로 편하게 써도 된다. (11.65

% )는 견해와 정보화 시대에 맞게 축약시켜 사용해야 한다. (16.7% )는 견해가 무려

28.35%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능주의 사고와 정보화를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사회

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음 (5)항과 함께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의 수준 검증에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국어지식(문법)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문법은 언어를 배우면

서 무의식적으로 배워 이미 알고 있으므로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가 38.30% , 문법

을 몰라도 의사 소통이 가능하므로 꼭 배울 필요는 없다. 는 36.70%, 문법이 중요하

기는 하나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나오지 않으므로 당장 배울 필요가 없다. 가 10%로

서 국어지식(문법) 교육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무려 85%나 된다. 이는 (3), (4)항과

함께 어려운 것, 힘드는 것은 무조건 싫어하고 감각적이고 재미있는 것만 선호하는

신세대들의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서 학생들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2) 학생들(남녀 전체)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문학(46.7%), 읽기(28.3%), 듣기·말하기

(15%), 쓰기(10%), 국어지식(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학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①내

용이 재미있다. 가 64.3%, ②내용이 쉬워 이해가 잘 된다. 가 25%, 기타 이유가 10.7%이

다.
13) 이는 다음 항목의 분석에서 잘 드러난다. 품위 있게 사용해야 한다 는 반응이 26.65%이

었으나, 문법을 몰라도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문법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으므로

배울 필요가 없다. 는 반응이 75%인 것을 보면 학생들의 기본 언어관은 문법에 맞는 품

위 있는 언어 구사가 아니라 실제 소통 중심의 도구적인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즉, 소통

중심이지 질 중심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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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태 또한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 개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뿐 아니

라 본고의 성취기준 검토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수정·보완에도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통계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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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조사 결과 통계표

(N =60)

설문 내용 구분
응답자 수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1. 어느 시험에 비교
적 성실하게 답을 합
니까?

① 수능 모의 고사(연합 학력 진단 평가) 28 28 56 93.3 93.3 93.30

② 교육부 학업 성취도 평가 2 2 4 6.7 6.7 6.70

2. 가장 좋아하는 영
역

① 듣기/말하기 영역 4 5 9 13.3 16.7 15.00

② 읽기(독해) 영역 7 10 17 23.3 33.3 28.30
③ 쓰기 영역 2 4 6 6.7 13.3 10.00

④ 국어지식(문법) 영역 0 0 0 0 0 0

⑤ 문학 영역 17 11 28 56.7 36.7 46.70

3. 가장 싫어하는 영
역

① 듣기/말하기 영역 0 0 0 0 0 0
② 읽기(독해) 영역 3 8 11 10 26.7 18.35

③ 쓰기 영역 7 4 11 23.3 13.3 18.30
④ 국어지식(문법) 영역 20 15 35 66.7 50.0 58.35
⑤ 문학 영역 0 3 3 0 10 5.00

3- 1. 국어지식 영역
을 싫어하는 이유

① 내용이 재미없다. 3/ 20 5/ 15 8/ 35 15 33.3 24.15
②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된다. 16/20 9/ 15 25/35 80 60 70.00
③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낮다. 1/ 20 0/ 15 1/ 35 5 0 2.50
④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딱딱하고 지겹다. 0 1/ 15 1/ 35 0 6.67 3.34

4. 학생들의 언어관

① 말은 인격의 척도이므로 품위 있게 사용해
야 한다.

7 9 16 23.3 30.0 26.65

② 고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순화해주므로 고
운 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11 11 22 36.7 36.7 36.70

③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의사소

통만 되면 마음대로 편하게 써도 된다.
3 4 7 10 13.3 11.65

④ 말은 민족 정신의 상징이므로 가급적 우리
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4 1 5 13.3 3.3 8.30

⑤ 말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정보화
시대에 맞게 축약시켜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한
다.

5 5 10 16.7 16.7 16.70

5. 문법 교육에 대

한 견해

① 문법이란 언어를 배우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미 알고 있으므로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9 14 23 30 46.6 38.30

② 문법을 몰라도 의사 소통이 되므로 꼭 배울
필요는 없다.

11 11 22 36.7 36.7 36.70

③ 문법이 중요하기는 하나 대학수학능력 시험
에 나오지 않으므로 당장 배울 필요는 없다.

3 3 6 10 10 10.00

④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으면 의사 전달에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배워야 한다.

6 0 6 20 0 10.00

⑤ 문법은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이므로 반드

시 배워야 한다.
1 2 3 3.3 6.67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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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개발의 준거 분석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적절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취기준을 개발한 준거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하고,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과 개정의 중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장(章)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보고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

발 연구 , 성취기준 개발 준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과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1 .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제 7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 하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

를 창조하는 사람,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다. 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설정, 고교 2, 3학년의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

와 수준의 조정,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체제 확립,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

의성·정보 능력의 배양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

(1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편성

학교급별로 운영되던 기존의 교육과정에 학년제 개념을 도입하여, 초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개의 기본 교과15)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이 가능하게 되었다.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여건에

알맞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한 것이다.

(2 ) 재량활동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 재량활동 연간 이수 단위 수는 10단위이며, 국민공통 기본

14)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10∼13)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함.
15) 이를 국민공통 기본교과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14면 <표 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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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심화·보충학습에 4∼6단위,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에 4∼6단위가 배

정되어 있다.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 재량활동은 전문 교과로 대체할 수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에는 2단위가 배정되었다.

(3 )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학생 중심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 등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제공하고자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운영되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유형은 단계형과 심화·보충형 , 교과선

택형이다. 해당 교과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수학,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외국

어(영어)가 단계형으로 운영되며,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어, 3학년부터 6학년까

지의 외국어(영어), 3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사회와 과학이 심화·보충형으로 운영된

다. 교과선택형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교과를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 고등학교 시간 배당 기준

고등학교의 시간(단위) 배당 기준은, 첫째, 학년별, 교과 및 영역별로 배당된 시간

(단위)은 최소 기준의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및 영

역별 배당 시간(단위) 수는 다음과 같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0학년

의 경우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며, 11,

12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단위 수는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의 개념이다. 즉,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간 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이므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

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총 수업 시수와 총

이수 단위가 제시되었다. 각 학년별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수업 시간(단위)은

주당 시수로 표기하지 않고, 총 수업 시간 수 또는 총 이수 단위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수업 시간 수를 고정시키거나 획일화시키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 교과 및

활동의 특성,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교육과정 시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부(1998:109)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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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

학교

학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

과

국어 국
210
어
238

238 204 204 204 170 136 136 136

선

택

과

목

도덕 34 34 34 34 68 68 34 34

사회 수
120
학
136

102 102 102 102 102 102 136 170
(국사68)

수학 136 136 136 136 136 136 102 136

과학
바른

60
생활

68
102 102 102 102 102 136 136 102

실과
슬기로
운
생활 · · 68 68

기 술 · 가 정

68 102 102 102

체육 90 102 102 102 102 102 102 102 68 68

음악 즐거운
180
생활
204

68 68 68 68 68 34 34 34

미술 68 68 68 68 34 34 68 34

외국어
(영어 )

우리들
은

80
1학년
·

34 34 68 68 102 102 136 136

재량활동 60 68 68 68 68 68 136 136 136 204

특별활동 30 34 34 68 68 68 68 68 68 68 8 단위

연간 수업
시간 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1,156 1,156 1,156 1,224 144 단위

※ ① 이 표의 국민공통 기본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② 1학년의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

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③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

다.

④ 11, 12학년의 특별활동과 연간 수업 시간 수에 제시된 숫자는 2년 동안 이수하여야 할 단

위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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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네 가지 중점 개정 사항을 고려하면서,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① 학습자의 창조적 국어사용 활

동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②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③

교육 내용의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④ 교육의 질을 관

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16)

첫째,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서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제시되지 않고 일원화하여 제시되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전문과 언어사용기능 영역 관련 목표, 국어지식 영역 관련 목표, 문학 영역 관

련 목표를 각각 한 항목씩 설정하여 제시되었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으로서 수준별 학습의 개념을 적극 반영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이란 학생의 능력 수준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의

미한다(허경철, 1996). 즉, 수준별 교육과정은 우수 학생에게는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을 제

공함으로써 학습에 있어서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로 실현시키도록 하고, 부진이나 지

진 학생 역시 그들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제공하여 그들 수준에서 이룰 수 있는 최

고의 학습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이다(백순근·소경희, 1998). 학교 학습에서 수

준별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려면 동일 내용영역의 성취기준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수

준을 고려하여 여러 수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교

과에서 교육과정 기준은 기본과 심화의 두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7차에서 수준별 교

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학습자 개인의 능력이나 흥미, 필요나 요구, 인지 및 학습 양

식, 학습 속도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편성체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42∼43)과 교육부(국어, 2000:8∼17)에서 발췌하여 재정리함.

- 15 -



<표 3> 1∼12학년 국어 교과 교육과정 편성 체제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과목 국 어

<일반 선택>
국어 생활(4)

<심화 선택>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유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장점 수용, 지향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 ① 일반 선택 과목 국어 생활 과목은 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한 과목임.

② 일반 선택 과목 국어 생활 과목은 도덕 교과 관련 과목인 시민 윤리 , 사회 교과 관련

과목인 인간 사회와 환경 과목과 함께 인문 사회 과목군으로 분류됨.

③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이수 단위임.

셋째, 학습 내용 선정을 적정화하고 체계화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내세운 수

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꾀하여

영역별, 영역간에 유사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즉 학습량을 제6차에 비해 30% 정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내용을 정선하고 이를 구조화 및 체계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넷째, 국어과 각 영역별 내용 체계를 좀더 정교화하였다. 제6차에서부터 본질, 원리, 태도

및 실제로 나누어 국어 교육의 내용을 구조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제7차에 와서 좀더

체계적으로 조직했다. 언어사용기능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은 본질, 원리, 태

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하위 영역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쓰기 영역에서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쓰기의 필요성, 목적, 개념, 방법, 상황, 특성 등을 제시하고, 원

리에서 쓰기에 필요한 기능이나 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내용 생성, 조직, 표현, 고쳐

쓰기 등과 같은 쓰기 과정과 관련된 기능이나 전략이 포함된다. 그리고 태도 영역에서는

동기, 흥미, 습관, 가치 등으로 나누어 교육 내용을 제시했다. 국어지식 영역의 내용 체계는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의 규범과 적용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문학 영역은 본질, 수용과 창작, 태도 등으로 나누어 체계화하였다.

이상의 특성을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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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비교

구 분 제6차 7차 비 고(특 징)

주당
수업
시수

1- 3학년 주당 7시간 주당 7시간
현행 시수 유지

4- 6학년 주당 6시간 주당 6시간

7- 9학년 주당 4, 5, 5시간 주당 5, 4, 4시간
1학년 1시간 증가
2∼3학년 1시간씩
축소

10학년 10단위 8단위 2단위 축소

교육과정체제
성격, 목표, 내용 성격, 목표, 내용 현행 교육과정

구성 체제 유지

성 격

언어사용 기능,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 교과로 규정

창조적 국어사용 능력의
질적 향상을 돕는 교과로
성격 규정

국민공통 기본교육 기
간(10년)을 한 단위로
하여 성격 규정

학교급별 강조점 제시 국어 과목의 교육 목적
과 목표와 관련하여 성격
규정
국어 과목 교육의 강조
점 제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시

국어 교육의 목적 제
시
국어 교육의 강조점
제시

내 용

내용 체계와 학년별로
내용 구성 제시

내용 체계와 학년별·수
준별 내용으로 구성제시

수준별 교육과정 구현
에 적합한 내용 구성

지도 내용을 영역별로
제시 (말하기/듣기/읽
기/쓰기/언어/문학)

지도 내용을 영역별로 제
시 (듣기/말하기/읽기/쓰
기/국어지식/문학) 교
육 내용 정선 제시

교육 내용 구분 방식
현행 유지
학습량 경감 및 교육
내용 적정화

내용 제시 방식(활동,
자료, 방법+내용)

내용과 성취 행동의 예를
제시

성취기준 형태(내용+
수행)의 교육 내용
제시 (교육의 질 관
리 차원)

기본 교육 내용과 심화
교육 내용 제시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성

방 법

교수-학습 계획, 방
법, 교수-학습 자료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교수-학습 계획 수립, 보
충 학습 및 심화 학습 운
영 지침, 교수-학습 방
법, 교과서 개발 및 심의
의 기준 등으로 구성

교수-학습 계획 수립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구체화 제시
교과서 개발 및 심의
의 기준 항 신설

평 가

평가 계획 , 평가 목
표 및 내용 설정 등
에 관한 지침으로 제
시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목
표 및 내용 설정, 평가
방법, 평가 결과 활용 등
으로 구체화하여 제시

평가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제시

- 17 -



Ⅲ . 제7차 교육과정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의 적절성 검

증

이 장(章)에서는 서론의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취기준 목표 진술 형태

의 적절성, 성취기준 상세화 수준의 적정성, 이수 단위에 따른 학습량의 적정성, 성취

기준에 나타난 목표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이 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가를 검증하기

로 한다.

1 . 성취기준 목표 진술 형태의 적절성

학교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교육목표가 교육내용과 활동의 선

정, 그리고 조직방식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취기준의 진술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어과의 교육목표를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부(2002:20)에 나타난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

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

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밑줄 - 필자)

국어 교육의 목표는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지식이나 원리를

익혀 실제로 활용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

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있다. 성취기준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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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목표를 구체화하여 진술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 영역을 언어 활동, 언어, 문학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교수-학습 이후 학생이 길러야 할 능력이나 태도를 행동 중심으로 진술하여야 할 것

이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요자 중심 으로의

개편이며, 성취기준은 교수-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각 교과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과 그러한 내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과 특성을 명

료하게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진술은 T yler가 제안한

내용+행동의 형식과 Mager가 주장한 행동적 목표 진술의 복합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17) 즉, 그 진술은 내용+행동 형태로 진술되어야 하며, 어미 기술 방법은 학

생의 입장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행동 방향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술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20∼21)의 제7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개발 방침 중에서

성취기준의 진술형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나) : 생략

다) 성취기준의 진술 형태를 결정한다. 내용기준과 수행기준을 결합한 내용(지식, 기능, 태도) +

행동(학습자의 능력, 특성) 형태로 기준을 진술하며, 어미 기술 방법은 학생의 입장으로

기술하되, 가능하면 행동 방향을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성취기준을 진술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본 진술 형태는 내용(지식, 기능, 태도)＋행동(학습자 입장의 능력, 특성)이다.

ㅇ행동을 나타내는 문장 말미는 학생 입장의 진술 방법을 사용한다.

-예: ∼할 수 있다; ∼ 비교할 수 있다; ∼ 열거할 수 있다; ∼ 설명할 수 있다;

∼ 분석할 수 있다.

내용과 행동이 결합하여 구체적 활동장면이나 수행과제가 제시되도록 진술한다.

교과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진술한다. (밑줄 - 필자)

17) T yler는 교육목표를 내용과 행동의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된 교육목표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내용과 행동의 두 차원으로 이루

어진 교육목표 이원 분류표의 작성을 제안하고 있다. Mager는 행동적 목표 진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관찰 가능한

행동,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환경으로서의 조건, 이들 행동의 도달 수준 등을 수업 목표

진술의 필수적 요인으로 제시했다.

김대현·김석우(2001:107∼110)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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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교육과정 개편 취지와 국어과

교육 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진술되었고, 그 진술 형태도 T yler의 진술 방식에 따라

Mager의 제안대로 행동적 목표 진술로 이루어져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어지식 영역은 다른 영역과는 달리 기능보다 지식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

한데, 이는 기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식 습득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국어지식

영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법에 맞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맞춤법과 문법

지식을 먼저 알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국어지식 영역을 구성하는 많은 교육 내용

은 권재일(1995:87∼91))이 제시하는 것처럼 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식 중심

의 교육 내용은 Mager가 말하는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관찰 가능한 행동 18)으로 목표 진술을 할 수 없다. 이는 10학년 국어지식 영

역의 내용 진술 어미가 중영역 태도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을 안다.로 되어 있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다. 실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될 수 있는 대로 관찰 가능한 행

동으로 목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1- 1. 언어와 주변 세계(사고, 사회, 문화 등)의 관계를 이해한다.

513- 1.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Ryle (1949)은 지식을 크게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 명제

적 지식은 우리들이 갖는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들이며, 사실, 개념, 원리 등이 이에

속한다.19) 성취기준 511- 1, 513- 1은 중영역 국어의 본질에 대한 성취기준인데, 어미

의 기술이 둘 다 ∼이해한다로 되어 있다. 이것은 본질과 원리 , 태도의 특성과

실제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성취기준을 개발한 데서 기인한 것인데, 본질 영역

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명제적 지식(선언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

제적 지식에 한정하여 성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은 ∼이다라는

개념이나 사실 등을 안다(또는, 이해한다)의 형태로 진술해야 할 것이다. 만약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와 같이 방법적 지식을 진술하는 형태로 진술하게 되면(또는 기능

적인 요소를 설정하게 되면) 표현이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의도와 상반

하게 된다. 따라서 본질 영역의 성취기준의 진술이 ∼을 이해한다.의 형태로 제시

18) 김대현·김석우(2001:109)에서 재인용함.
19) Ryle, G.(1949), The Concep t of M ind (London : Macmillian).

김대현·김석우(2001:118)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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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불가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7차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진술 형태는 교육과정 개편 취지나 국어과

교육의 목표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 성취기준 상세화 수준의 적정성

적용의 범위가 넓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결과를 알 수 있는 교육의 목

적을 진술하는 방식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 목표는 교육

내용의 범위를 한정짓고 그 속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을 지시하는 힘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소의 구체성을 지녀야 한다.20) 그렇다면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성취

기준은 교육 목표 진술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명료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확실히 구체화되고 명료하게 진술되어 있

다. 그러나 문제는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 너무 집착하여 성취기준

의 수를 적게 책정한 데 있다.21) 성취기준의 수를 지나치게 적게 설정하다 보니 교

육과정의 학년별 교육 내용을 진술 형태, 곧 기술 어미만 바꾸어 그대로 성취기준화

(化)하였다.22) 물론 성취기준의 지나친 상세화는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도 있으

나, 이러한 성취기준은 학년별 교육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취기준이라

는 명칭이 적절한지 의문시된다. 또한, …포괄적인 교육과정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

확하게 제시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51) 는 성취기준 개발 연구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20)에서도 성취기준 상세화의 정도에 대해 지나

치게 성글어 고단위 수준에 머물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세밀한 내용까지를 담은 저

단위 수준의 기준은 적절하지 못하다. 고 하면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적정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다. 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성취기준을 개발한 기본 방침

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 김대현·김석우(2001:101)
21) 성취기준의 수에 관한 내용은 본 논문 다음 절 4. 이수단위에 따른 학습량의 적정성 의

<표 6>을 참고할 것.
22) 학년별 내용과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별 내용 성취기준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511- 1. 언어와 주변 세계(사고, 사회, 문화 등)의

관계를 이해한다.
국어의 개략적인 역사를 안다. 513- 1.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부록 1>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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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취기준의 상세화 수준을 결정한다. 개발할 최하위 영역이 결정되면 성취기준을 어느 정도

상세화하고, 해당 영역을 포괄하는 성취기준의 수는 몇 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교수-학습의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적합한 정도로 상세화하되, 지나친 상세화는 지양한다. (밑줄 - 필자)

교수-학습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적합한 정도 의 학습 범위에 대한 상세화가 이루

어져야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학습범위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교사는 이수 단위와

학습범위를 고려하여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수준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적인 경험을 살려 교수-학습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수준의 상세화가 너무 부족하여 학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학생들에게는 어느 수준까지를 가르쳐야 할지 쉽게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성취기준은 제쳐두고 평가기준을 살펴보게 된다. 그

러나 평가기준 또한 몇몇 예시만 있을 뿐이지 전체 영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학습범위나 수준의 언급이 없다. 따라서 교사들은 제1종(국정) 교과서인 국어 교과서

의 권위와 내용 범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성취기준을 개발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ⅰ∼ⅱ, 17)의 성취기준 개발 취지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연구에서 하고 있는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기준 개발 작업이 교사로 하여금 교수-

학습 및 평가 상황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에 근거하도록 하는 일이며,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평가 방안을 제시하

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우리 나라는 국가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과별 성취기준은 교과별 교육과정을 근거로 하여

추출할 수 있다. (중략)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다고 해도, 교육과정 내용 체계가 성취기준의 형태로, 적정한 단위

수준에서 설정되지 않은 한, 교육과정 중심의 교수-학습의 실천, 그에 따른 평가와 교육과정의 질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자칫하면 지금까지와 같은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교육이 재현

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밑줄 - 필자)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취기준의 개발 취지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교과서 중

심의 교수-학습과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의 교수-학습과 평가로 전환하는

데에 있으며, 국가 차원의 표준적 의미를 가진 성취기준을 이용하여 국가 수준의 평

가를 실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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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상세화 수준이 미흡하여 교수-학습과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가 다소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는 국어지식 영역 8개의 성취기준 중에서 다음 셋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구

체적으로 상세화의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513- 1.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2) 523- 1. 문법 요소들이 가지는 각각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3) 526- 1. 담화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 하여 말할 수 있다.

(1) 성취기준 513- 1(국어의 역사 이해)의 경우;

권재일(1995:83)은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국어의 공시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오늘의

국어가 있기까지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

할 때, 이 두 과제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에서 국어의 역사에 대한 내용도

지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도는 국어의 계통과 형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그리고 타당한 기준에 따라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 설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음운,

어휘, 문법 등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밑줄 - 필자)

권재일의 견해를 본다면, 국어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계통과

형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대구분과 음운, 어휘, 문법 등의 변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김광해 외(1999)의 국어지식탐구 에서도 이와 같은 구분을 하고 있

다.

성취기준 513- 1(국어의 역사 이해)은 체계적인 이해가 아니라 개략적인 이해 라

고 하여 학습내용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준을 상세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였

다. 그러나 문제는 개략적 이 의미하는 범위의 폭이다. 개략적 이란 어휘를 사전에

서 찾아보면, 대충 추리어 간략하게 개괄한 것 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서 대충 추

린다 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범위를 파악하

기 위해 고심을 해야 할 것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성취기준과 평가

기준 개발 연구 의 평가문항 예시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고심 끝에 개괄적 의 범주

에는 최소한 국어사의 시대구분과 각 시대별 국어의 특징, 이런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별 음운, 어휘, 문법의 대표적인 예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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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하는 성취기준이 교수-학습을 위해 적정하게 상세화되었

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성취기준 523- 1(문법 요소들의 기능 파악)의 경우;

국어 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국어지식 영역의 문법 요소는 크게 형태론과 통사론

(문장론)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론에 속하는 문법 요소는 형태소, 단어의 구성과 형

성, 단어의 갈래 등이 있고, 통사론에 속하는 문법 요소는 높임법, 시제법, 문장 종결

법, 사동법, 피동법, 부정법 등이 있다.23) 성취기준 523- 1(문법 요소들의 기능 파악)

에 대한 검토는 학습 내용인 문법 요소에 대한 범위 규정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국어 과목의 특성상 국어지식 영역에 대한 가치(위상)를 결정해야 한다.

즉, 국어사용기능의 관점과 국어학적 관점, 이 둘의 절충적 관점 중 어느 관점에서

국어지식 영역을 보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성취기준의

학습범위는 교사의 관점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제7차 교육과정의

관점은 절충적 관점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쉽

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성취기준은 좀더 상세화하여 명료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3) 성취기준 526- 1(담화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의 경우;

담화란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여 화맥(話脈, cont ex t ) 속에서 수행되는 발화나 발화

의 연쇄체를 가리킨다. 화맥이란 발화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맥락인데,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맥락을 짐작하게 하는 요소들에는 화자와 청자에 관련된 것, 발화 장면에

관련된 것, 그리고 발화의 흐름에 관련된 것이 있다.24)

화맥을 이루는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김광해 외(1999)의 분류를 따랐음.
24) 김광해 외(1999:290)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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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화맥을 이루는 요소25)

구분 세부 요소 표현 방식

1
화자와 청자와 관련된
요소

화자와 청자의 지위, 친밀
도, 성별

높임법
격식체 비격식체

2 장면과 관련된 요소
화자, 청자, 제 3의 참여자,
시간과 공간

직시소(deixis )의 사용

3
발화의 흐름과 관련된
요소

시점, 정보, 화제와 논평

시간 표현(시제)
신정보와 구정보,
화자가 말하려는 무엇과, 그것에
관하여 화자가 말하려는 것에 대한
표현

4 발화 상황 직접화행(수행문), 간접화행 진술, 질문, 명령, 청유

※직시소(화시소, deixis) : 직시소(화시소, deixis)는 담화에서 나타나는 처소에 대한 지시, 시간적 지시
등과 같은 발화 장면을 이루는 요소를 말한다. 이 직시소는 발화에서 청자가 대화 장면을 이해하고 이야
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이들 요소들이 빠진다면 대화를 이어가는 데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 직시소에는 ① 인칭 지시(나, 너, 우리, 너희, 그들 … ), ② 시간 지시(아까, 방금,
어제, 그제, 내일 … ), ③ 공간 지시(여기, 저기, 거기, 그 곳, 이 곳 … )가 있다.(정경일 외, 2000:192∼
194)

성취기준 526- 1(담화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에서 말하는 담화 장면이 위의 <표

5>의 2.장면과 관련된 요소 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의 화맥을 이루는 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성취기준만 보면 그 범위를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의 요소들 중 화제와 논평 은 고등학교 1학년의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

에 심화 선택 과목 <문법>에서나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취기준 526- 1 또

한 학습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그 상세화 정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성취기준

의 수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수를 좀더 늘려야 하며, 문장 진술도 교수-학습

및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좀더 상세화하여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지나친 상세화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부분도

있으나 성취기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5) 이 표는 정경일 외(2000:192∼198)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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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수 단위에 따른 학습량의 적정성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습 범위와 수준은, 국어 교과 외적인 문제는 제외하더

라도 학습 범위가 너무 넓고 수준이 너무 높고 추상적이어서 문제가 있었던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보다는 축소되고 하향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 중 학습 범위는 제7

차 국어과 교육과정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이수 단위수가 10단위에서 8단

위로 2단위(주당 2시간)가 줄어들었으므로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비해 최소한

30%정도는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26) 따라서 이 항(項)에서는 성취기준에 나타나 있

는 교육내용의 학습 범위를 분석함으로써 이수 단위에 따른 학습량이 적정한가를 분

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6차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개수(個數)와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개수

를 단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제6차·제7차 교육과정 교육 내용의 양적 비교

제6차 제7차
중영역 소영역(내용) 성취 기준 중영역 소영역(내용) 성취 기준

언어의 본질
511.
512.
513.

511- 1∼3
512- 1∼3
513- 1∼4

국어의 본질
[10-국- (1)]
∼

[10-국- (2)]

511- 1
513- 1

실제 내용은
수준별로 각각
[기본],[심화]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기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국어의 이해

521.
522.
523.
524.
525.

521- 1∼2
522- 1∼3
523- 1∼3
524- 1∼2

525- 1

국어의
이해와 탐구

[10-국- (3)]
∼

[10-국- (5)]

523- 1
523- 2
526- 1

국어의 사용

531.
532.
533.
534.

531- 1∼3
532- 1∼3
533- 1∼4
534- 1∼2

국어의
규범과 적용

[10-국- (6)],
[10-국- (7)]
[10-국- (8)]

531- 1
541- 1
541- 2

계 12 33 계 8 8 16

참고 :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시안)은 [기본]수준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있음.

26)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43)의 성취기준 개발 준거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

히고 있다.

셋째, 학습 내용 선정을 적정화하고 체계화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내세운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꾀하

여 영역별, 영역간에 유사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즉 학습량을 제6차에 비해 30% 정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 내용을 정선하고 이를 구조화 및 체계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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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영역(내용)의 경우 12개에서 8개로, 성취기준

의 경우 33개에서 8개로 그야말로 대폭 축소되었다.27) 교육과정 해설이나 성취기준

개발 준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 내용의 적정화 를 위해 영역간에 유사한 내

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정한 것으

로 볼 수 있다.28) 그러므로 이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

최소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적정 수준의 목표가 되어 국가나 교육청 수

준에서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성취

기준은, 학교와 교사 수준에서는 교육과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며, 학생 수준에서는 명확한 목표의식 설정과

자기 평가를 통한 계속적인 성취 수준의 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아가 학부모는 자신의 교육관을 쇄신하는 유용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단순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나칠 정도의 성취기준 개수의 축소29)

는 오히려 성취기준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그 성취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제시하는 학습량(학습 범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6차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제6차, 제7차 이 두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에 사용된 핵심

화제를 분석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27) 위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기본 수준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심화 수준은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를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취기준 8개를 수준별로 나누어 계산해

본다할 지라도 16개밖에 되지 않는다.
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43)
29) 성취기준이 33개에서 8개로 대폭(75.8%) 축소되었는데, 이는 교육과정평가원(2002:42)에서

이야기하는 6차에 비해 30%정도 축소 와는 너무 차이가 있고, 지나친 성취기준의 축소는

6차 성취기준의 문제점으로 비판한 내용 범위가 너무 넓고 추상적 이라는 말과 모순이 된

다. 오히려 7차 성취기준이 6차보다 더 추상적이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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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취 기준 진술에 사용된 핵심 화제 비교

제6차 성취기준 제7차 성취기준 내용 증감 비교

가
511- 1.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
511- 2. 언어는 사회문화의 반영
511- 3. 언어와 사회 계층

511- 1. 언어와 주변 세계
(사고, 사회, 문화 등)의 관
계를 이해한다.

제6차 511- 1∼3의 통합

나
512- 1. 언어기호, 언어활동 구분
512- 2. 언어의 특성
512- 3. 언어의 다양한 기능

삭제

다

513- 1. 국어의 음운상의 특성
513- 2. 국어의 어휘상의 특성
513- 3. 국어의 구문상의 특성
513- 4. 국어 시대구분, 음운 문법
어휘의 공시적 통시적 변화

513- 1. 국어의 역사를 개
략적으로 이해한다.

제6차 513- 1∼4의 통합
【심화】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상의 시대적 변화
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의미부분 추가

라

521- 1. 음운체계, 조음위치, 조음방
법

521- 2. 음운 변화 유형
522- 1. 형태소 구분
522- 2. 단어의 형성, 짜임
522- 3. 품사 분류
524- 1. 단어의 의미
524- 2. 단어의 관계

삭제

마

523- 1. 문장기본구조, 문장성분, 호

응관계를 알고 문장 구사

523- 2. 문장의 확장(이어진 문장)

523- 3. 문장 속의 문법 기능(종결,

높임, 시간, 부정, 피동)

523- 1. 문법 요소들이 가지

는 각각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523- 2. 문장의 구조를 파악

할 수 있다.

제6차 523- 1∼3의 통합

☆ 문장성분의 호응관계는

531- 1에도 통합됨.

523- 1【심화】 문장 성분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토론 추가

바
525- 1. 문장과 담화의 차이 설명

( 지식 중심)

526- 1. 담화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 하여 말

할 수 있다.( 기능 중심)

【심화】 장면에 따라 원

근, 높임 관계, 심리적 태도

등의 표현과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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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531- 1. 표준어와 방언의 의의를

알고, 효과적으로 국어 구사

531- 2. 표준어와 표준발음 구사

531- 3. 음운변화에 따른 표준발음

구사 531- 1.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6차 531- 1∼4, 532- 1∼3,

533- 3의 통합

아

532- 1. 맞춤법 원리 설명

532- 2. 맞춤법에 맞게 표기

532- 3. 문장부호의 바른 사용

533- 3. 바른 어법, 자연스런 문장

사용

자

533- 1. 국어 순화의 필요성, 올바

른 순화 방향 알기

533- 2. 순화 어휘 사용, 고유어 쓰

기

533- 4. 남북한 언어 비교, 언어통

일의 필요성

삭제

차

534- 1. 국어지식을 언어 생활에

적극 활용하는 태도 갖기

534- 2. 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 갖기

541- 1. 문법에 맞게 말을 하

거나 글을 쓰는 태도를 지

닌다.

541- 2. 언어 문화의 중요성

을 인식하여 국어를 발전시

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541- 1【심화】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과 토의

한다.

541- 2【심화】국어를 발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

는지를 친구들과 토의한다.

토의 추가

(범례 : - 증가, - 감소)

참고 : 제6차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할 것.

위의 <표 7>의 가항을 살펴보면, 제6차 성취기준(이하 제6차라 칭함) 511- 1은 제

7차 성취기준(이하 제7차라 칭함) 511- 1의 언어와 사고의 관계 를 말한 것이며, 제6

차 511- 2와 511- 3은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와 관련 있음을 쉬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제7차의 언어와 주변 세계(사고, 사회, 문화 등)의 관계 를 말하는 것은 제6

차의 511- 1∼3을 말하는 것과 같다. 즉, 제7차 511- 1은 제6차 511- 1∼3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진술한 것일 뿐, 학습 내용이나 학습 범위가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

마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6차의 523- 1,2는 제7차의 523- 2(문장의 구조 파악)로

통합되었고, 제6차의 523- 3은 제7차의 523- 1(문법 요소들의 기능 파악)로 그대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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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되었다. 바항의 경우 또한 목표 진술이 ∼설명할 수 있다 에서 ∼(표현 방식을

달리하여) 말할 수 있다 로 바뀌어 교육의 방향이 지식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옮

아 간 것일 뿐 학습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사 , 아항의 경우 성취기

준이 무려 7개에서 1개로 줄어들어 획기적으로 보이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추상

적 진술로 통합하여 표현한 것일 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즉, 제7차 531- 1 문법

에 맞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를 분석해 보면 학생들은 문법을 알고 있다.가 그

전제(前提)30)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6차 531- 1∼3, 532- 1∼3, 533- 3은

문법의 한 부분으로서 제7차 531- 1에 그대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학습 내용이나 범위

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차항의 534- 1∼2는 태도와 관련된 영역

으로서 제7차 541- 1∼2로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와는 달리, 다항의 제7차 513- 1(국어의 역사 이해)의 경우는 국어의 음운상의

특성, 국어의 어휘상의 특성, 국어의 구문상의 특성을 별도의 단원으로 편성하여 구

체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소 학습 내용이 줄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6차 513- 4의 국어의 공시적 변화는 학습 내용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학습량이 경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위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학습 방법이

수준별로 달라져야 하므로 이수 단위와 관련시켜 볼 때 실질적으로는 교육 내용(학

습 범위)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31)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10-국- (2)]를 살펴보면, 기본 수준의 경우 그 학습 내용이 현대 국

어와 옛날 국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한다.(교육부, 2000:54) 이므로 학습

량 증감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심화 수준의 경우 그 학습 내용이 국어의 음운, 어

30) 전제(前提)란 문장 속에서 전달하려는 초점 정보에 부가되는 의미 정보의 한 유형을 말하

는데, 화용적 전제와 구별하여 이를 의미적 전제 또는 논리적 전제라고 한다. (1)의 경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S 1은 주명제, S2는 전제인데, 이 경우 전제가 부정되면 (2)와 같이

모순이 일어난다. 또한, (3)과 같이 부정 검증과 의문 검증 거쳐보더라도 전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광해 외, 1999:282∼284 참고)

(1) S1 : (학생들은)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S2 : (학생들은) 문법을 이미 배웠다. (학생들은) 문법을 잘 알고 있다.

(2) ? (학생들이)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들은 문법을 잘 모른다.

(3) 가. (학생들이 문법을 잘 알고 있는데)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 (학생들이 문법을 잘 알고 있는데)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했느냐?

31) 교육부(2002)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에 의하면 심화 수준의 경우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토의, 토론을 통한 수업 모형이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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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문법, 의미상의 시대적 변화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교육부, 2000:54) 로 되어 있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국어의 의미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실제 교

수-학습에서 교사가 대표적인 사례만을 들어 설명하거나 학생이 스스로 탐구학습을

통해 사례를 찾아 보는 정도에서 그친다면 학습량은 축소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제6차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에서 삭제되어 실제로 학습 내용이 축소

된 것은 나, 라, 자항으로 볼 수 있다. 나항의 삭제는 순수한 학습 범위 축소로 6차

의 언어 영역을 국어지식으로 바꾼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라항의 삭제 또한 국어

교육의 방향이 국어사용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타영

역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국어지식의 비중을 형태론 영역에서 통사론 영역으로 옮

겨 놓은 것이다. 그러나 자항의 제6차 533- 1,2는 제6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상,

하)에서 실질적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수업 시수에는 전혀 고려되

지 않은 항목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육 내용(학습 범위)이 삭제되어 줄어든 것으

로 볼 수 있는 것은 나와 라항, 그리고 자항의 533- 4뿐이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할 때,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량(학습 범위)은 성취기준상으로

제6차와 비교해 볼 때 궁극적으로 학년별 교육내용을 성취기준으로 진술하는 과정에

서 표현 방식을 포괄적, 추상적으로 바꾸어 성취기준의 수(數)는 대폭 축소하였으나

학습 범위나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말하는 대로 대략 30% 정도 축소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수 단위가 10단위에서 8단위로 줄어든 것과 수준별로 학

습 경험을 다양화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여전히 학습량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7차 교육과정과 성

취기준은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단계적, 직선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각 학년별

선행 지식이 특별 보충과정이나 재이수를 통해서 완전 학습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므

로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상을 고려하면32) 학습량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재량활동 12단위 중에서 국

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 배정된 4∼6단위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6단위 중에서 2단위 정도를 국어 과목 심화·보충 학습 시간으로 운

32)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실상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지능이 부족하

여 특별 보충과정이나 재이수를 통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도달해야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 학업을 거의 포기한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 제도 속에서는

유급이나 퇴학 제도가 없으므로 별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하위권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특별 보충과정 이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

영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는 본고의 핵심 내용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피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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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면 이수 단위 축소로 인해서 야기되는 학습량의 과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4 .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에 나타난 목표 수준의 적절성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에 나타난 목표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학생들

이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목표 도

달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현실적 수준 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준화 검사 문항의 신뢰도에 따라 학생들의

현실적 능력을 평가한 통계 자료의 신뢰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

하는 표준화 검사 문항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학력검사(CT )

문항을 선택하여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다. 이때 문제를 선택하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자료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항의 선택은 무선 할당(random

assignm ent )하기로 한다. 검사의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 검사에 준할 수

있는 2001학년도 전국 시 도교육청 연합 학력 진단검사 국어지식 영역 문항의 통과

율을 이용하기로 한다.

가 . 국어지식 영역 학력 측정을 위한 표준화 검사

(1) 표준화 검사 도구

① 표준화 검사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어지식 영역의 표준화 검사

도구가 없으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컴퓨터 학력검사(CT )의 중학교 3학년 국어지식 영역에

대한 평가 문항을 이용하여 표준화 검사도구로 활용하였다.

CT문항은 1학기 중간·기말고사, 2학기 중간·기말고사로 나

누어져 있고, 각각은 A , B형 두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

회분 시험 문항수는 25문항으로 모두 8종류 총 200문항이 있

다. 이 중에서 국어지식 영역의 문제는 모두 35문항이다. 이

중에서 성취기준을 이루고 있는 문법 요소 별로 2∼3 문항을

무선 할당(random assignm ent )으로 선택하여 모두 20문항으로

이루어진 표준화 검사지를 제작하여 사용한다.33)

33) 표준화 검사지의 문항은 CT문항에서 문법 요소별로 2∼3문항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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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표준화 검사 : 2001학년도 전국 시 도교육청 연합 학력 진단검사 국어지식

영역 문항의 통과율을 이용하였다.

(2) 연구 대상

① 표준화 검사 : 부산 지역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중 1개 학교, 2개 학급

을 무선 할당(random assignment )으로 표집하여 표본 조사를 실

시하였다.

② 준표준화 검사 : 전국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 2학년

(인문 : 112,782명, 자연 : 143,700명)

(3) 연구 방법

서론Ⅰ- 4-가.에서 살펴 본 설문조사 분석을 토대로 하여 국어지식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와 학생들의 언어관, 국어지식 영역 교육에 대한 가치 판단, 각

종 평가에 임하는 태도 등을 분석하여 우리 나라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

를 성취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이용한다.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정답률을 토대로 학생들의 현실적 지적 능력을 판

정하여 성취기준에 나타난 목표 수준의 적절성을 해석 평가한다.

준표준화 검사로 볼 수 있는 2001학년도 전국 시 도교육청이 연합하여 실시한

학력 진단검사의 국어지식 영역 문항의 객관적 통과율(정답률)을 이용하여 학생

들의 현실적 지적 능력을 판정하여 성취기준에 나타난 목표 수준의 적절성을

해석 평가한다.

(4) 표준화 검사 결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 학력 검사(CT ) 문항은 중학교 수준

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학교급(초, 중, 고)이 아니라 1

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학년간 연계를 중시하여 개발되었으므로 중학교 3학년 수준

의 국어지식 영역 문항의 정답률은 국어지식 영역의 선수 학습의 정도를 파악할 수

도 있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실적 수준도 측정해 볼 수 있다.

국어지식 영역 표준화 검사 실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컴퓨터 학력검사(CT ) 문항이 원래 1문항뿐인 것은 1문항만 선택하였다.

성취기준을 이루고 있는 표준화 검사지에 나타난 내용 요소는 문법요소의 기능, 국어사용

능력, 문장 구조, 국어의 역사, 발화 태도·심리, 문법에 맞게 글을 쓰는 태도 등인데, 문법

요소의 기능과 문장 구조의 세부 내용 높임법, 시제법, 문장 종결법, 사동법, 피동법, 부

정법, 접속문, 내포문 은 김광해 외(1999:178∼231)의 분류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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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어지식 영역 표준화 검사 통계표

N =70 (M =35, W =35 )

성취기준
구분 정답자 수 정답률 (%)

세부 영역 문항 번호 남 여 계 남 여 전체

513- 1.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
으로 이해한다.

시대별 특징 [M3KR - 1- 2- A - 15] 19 19 38 54.29 54.29 54.29

시대 구분 [M3KR - 1- 2- B - 15] 18 5 23 51.43 14.29 32.86

평균 52.86 34.29 43.57

523- 1. 문법 요
소들이 가지는
각각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
다.

높임법 [M3KR - 1- 1- B - 18] 18 14 32 51.43 40.00 45.71

[M3KR - 1- 1- B - 20] 31 31 62 88.57 88.57 88.57

시제법 [M3KR - 1- 1- A - 19] 35 34 69 100 97.14 98.57

[M3KR - 1- 1- B - 19] 32 35 67 91.43 100 95.71

문장종결법 [M3KR - 1- 1- B - 17] 3 2 5 8.57 5.71 7.14

사동법 [M3KR - 1- 2- A - 13] 18 17 35 51.43 28.57 40.00

피동법 [M3KR - 1- 2- A - 14] 15 9 24 42.86 25.71 34.29

부정법 [M3KR - 1- 2- B - 12] 15 19 34 42.86 54.29 48.57

평균 59.64 55.00 57.32

523- 2.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접속문 [M3KR - 2- 2- B - 9] 22 20 42 62.86 57.14 60.00

[M3KR - 2- 2- B - 14] 5 6 11 14.29 17.14 15.71

내포문 [M3KR - 2- 2- B - 11] 16 12 28 45.71 34.29 40.00

[M3KR - 2- 2- B - 13] 13 16 29 37.14 45.71 41.43

평균 40.00 38.57 39.29
526- 1. 담화 장
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 하
여 말할 수 있
다.

발화심리·태도 [M3KR - 2- 1- B - 21] 31 33 64 88.57 94.29 91.43

[M3KR - 2- 1- B - 24] 34 33 67 97.14 94.29 95.71

[M3KR - 2- 1- A - 25] 17 30 47 48.57 85.71 67.14

평균 78.10 91.43 84.76

531- 1.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
용할 수 있다.

어법 [M3KR - 1- 1- A - 17] 30 28 58 85.71 80.00 82.86
[M3KR - 2- 1- A - 14] 26 25 51 74.29 71.43 72.86

평균 80.00 75.41 77.86

541- 1. 문법에
맞게 말을 하거
나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통신 언어 문제 [M3KR - 2- 1- A - 8] 25 34 59 71.43 97.14 84.29

총 평 균 63.75

문항 번호 해설 : [M3KR - 1- 2- A - 15] M3 : 중학교 3학년, KR : 국어, 1- 2 : 1학기
기말, A - A형문제, 15 : CT검사 실제 문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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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성취기준에 나타난 목표 수준의 적절성 검증

성취기준 541- 1,2는 태도 영역이므로 1차례의 표준화 검사를 통해 그 수준을 파악

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표준화 검사 문항은 아직 개발되

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은 가치 개념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그 평가는 다

소 윤리·도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반응은 그 가치의 내면화와

는 상관없는 도식적인 답변이 되기가 쉬우므로 그 목표 수준의 현실적 적절성을 검

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34)

따라서 이 항(項)에서는 성취기준 541- 1,2는 제외하고 511- 1, 513- 1, 523- 1, 523- 2,

526- 1, 531- 1을 대상으로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성취기준 511- 1(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에 대한 검토

511- 1. 언어와 주변 세계(사고, 사회, 문화 등)의 관계를 이해한다.

성취기준 511- 1은 언어의 일반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비교적 단편적인 언어 지식에

속하므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도 다루

어진 내용으로서 본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설명식 수업이든 토의를 통한 수업이든

2∼3시간 정도의 학습으로 충분히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35) 성취기준은 기본

수준을 토대로 개발되어 있으므로 기본 수준의 학습활동 예를 보면, 학생들이 언어

와 사고, 사회, 문화의 관계를 단순히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

준만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수준은 언어지식에 대한 뚜렷한 선행 지식

없이도 가능하며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사고의 폭이 넓어야 하고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말이나 글로 표

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신의 견해를 어느 정도 서술(논술)할 수 있는 단계인 10학

34)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표준화 검사에서 실시한 통신 언어사용과 관련한

문제 [M3KR- 2- 2- A - 8]은 말하기의 원리와 문법에 대한 태도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문항

인데, 이 문항의 여학생 정답률이 무려 97.14%로서 남학생의 정답률 71.43%와는 많은 차

이가 있다. 이는, 가치·태도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의 경우보다 윤

리의식이 더 작용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태도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 검증은 그 객관

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
35) 본 연구자는 1997년 부산서여자고등학교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정 수준별 수업에 대

한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내용을 다룬 단원의 심화·보충형 수업을 실시한 바가 있다.

일제식(설명식) 수업을 실시한 기본반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한 심화반 모두 이 성취

기준을 적용한 서술형 수행평가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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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성취기준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권재일(1995:80∼92)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재일(1995)은 국어학적 관점에서 국어지식의 지도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어

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급별로 국어지식 영역의 지

도 요소를 밝히고 있다. 그는 국어지식 영역의 중영역을 1.언어의 이해, 2.국어의 역

사와 문자, 3.현대 국어의 구조, 4.국어의 올바른 사용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 학교급

별 지도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그가 제시하는 영역별, 학교급별 지도요소 표에서 이

성취기준과 관련된 부분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영역별, 학교급별 지도요소 표
(1) 언어의 이해

지도 내용 초 중 고

2. 언어와 인간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회
언어와 생각
언어 습득과 발달

3. 국어의 특질
국어의 가치, 소중함
음운 특질

어휘 특질

문법 특질

*4. 국어 연구의 발자취

권재일(1995:86)은 위의 <표 9> *4. 국어 연구의 발자취 와 같이 지도 요소에 따

라서는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반복·심화 학습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성

취기준에 해당하는 지도 요소 2. 언어와 인간 은 지속적인 연계 없이 고등학교급에

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성취기준 511- 1(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은 고등학교 1학년의 현실적인

수준과 국어 교과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학년의 성취기준으

로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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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취기준 513- 1(국어의 역사 이해)에 대한 검토

513- 1.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권재일(1995)은, 국어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국어의 계통과 형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대구분과 음운, 어휘, 문법

등의 변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취기준 513- 1(국어의 역사 이해)에서

말하는 것처럼 체계적인 이해가 아니라 개략적인 이해가 목표라고 할지라도 최소

한 시대구분과 각 시대에 따른 음운, 어휘, 문법 등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179∼180)의 평가문항에서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의 단모음 체계 변화와 그 발음을 예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략적인 의 범주에

음운, 어휘, 문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어의 역사라는 이 교육

내용은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성취기준은 매우 추상

적이어서 학습 범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10학년의 성취기준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그 목표

수준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성취기준 513- 1(국어의 역사 이해)과 관련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학교 3학년

용 CT문항은 모두 2문항인데, 이는 국어의 시대별 특징과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묻

는 문제이다. 이 내용은 국어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서 제6차 교육

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중학교 3학년의 지도 내용이다. 이 문항을 이용하여 실시한

표준화 검사에서 제6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의 정답률은 이 성취기준의 목표 수준에 많은 의문을 준다.

각 시기별 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항 [M3KR- 1- 2- A - 15]의 정답률은 남녀 평균

54.29%이고,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묻는 문제의 정답률은 남:51.43%, 여:14.29%로서

이 성취기준과 관련된 문항 전체의 정답률 평균은 43.57%이다. 이렇게 볼 때 성취기

준 513- 1에 도달하기 위한 학생들의 선행 지식은 매우 부족하고, 이 내용에 대한 학

생들의 현실적 성취도 또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정답률이 대도시의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이 모인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답률이란 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즉 10학년 과정은 일반계, 실업계 계열 구별

없이 공통으로 이수해야 할 과정이며, 국어 과목의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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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준의 절대적 기준이다. 위에서 살펴 본 표준화 검사의 정답률을 토대로 유추한

다면 하위권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성취기준에 도달

하지 못할 것이고, 재이수나 특별 보충과정을 이수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학교 교

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물론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대로

국가 차원, 교육청 차원의 교육의 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중학교에서부터 재이수나 특

별 보충과정을 통해 완전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그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지식 영역은 앞의 실태 분석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생

들이 가장 싫어하는 영역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

다. 그러므로 성취기준 513- 1(국어의 역사 이해)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성취기준으로

서는 적절한 편이나 국민공통 기본교과 국어의 성취기준으로서는 그 목표 수준이 다

소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성취기준이 요구하는 학습 내용은 권재일(1995:88)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9학년과 10학년에서 걸쳐 연속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36)

(3) 성취기준 523- 1(문법 요소들의 기능 파악)에 대한 검토

523- 1. 문법 요소들이 가지는 각각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성취기준 523- 1(문법 요소들의 기능 파악)에 대한 검토는 우선 문법 요소에 대한

범위 규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어 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문법 요소는 국어 과목의

특성과 국어지식 영역의 위상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 국어 과목의

특성은 국민공통 기본교과라는 점이고,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국어지식 영역의 위상

에 대한 관점은 절충적인(통합적인) 관점이다.37) 그러므로 국어 과목에서 다루어야

36) 권재일은 국어의 역사에 대한 지도 내용 연계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국어의 역사
지도 내용 초 중 고

1. 국어의 계통

2. 국어의 역사
시대 구분
음운 변화
어휘 변화
문법 변화

37) 통합적(절충적) 관점이란 국어지식 영역은 국어사용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 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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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국어지식 영역의 문법 요소는 말하기와 읽기, 쓰기 등의 국어사용 기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형태론보다는 통사론(문장론)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법

요소에는, 김광해 외(1999:178∼231)의 분류를 따르면 높임법, 시제법, 문장 종결법,

사동법, 피동법, 부정법 등이 있다. 이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국어지

식 영역 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상 학년간의 중복을 피하고 최소화되어야 하

므로 10학년의 교육 내용으로만 편성되어 성취기준 523- 1(문법 요소들의 기능 파악)

로 개발되었다.

그런데 이 내용 요소들은 학생들의 흥미도, 가치관 조사와 표준화 검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매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로서 국어 과목 한 두 단원

의 학습으로는 내면화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권재일의 견해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권재일(1995:89)은 이 내용 요소들은 초, 중, 고 전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가르

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 요소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7차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일단 10학년의 내용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성취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현실적 수

준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본 연구자가 실시한 표준화

검사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 문법 요소에 대한 CT 문항수는 높임법 3, 시제법 2, 문장종결법 1, 사동법 1,

피동법 1, 부정법 1 모두 9문항인데, 이 중 높임법 1문항을 제외한 8문항을 그대로

표준화 검사 문항으로 활용하였다. 높임법을 평가한 두 문항 중 상대높임법을 평가

한 [M3KR- 1- 1- B - 18]의 정답률은 45.71%, 압존법과 주체높임법을 평가한 [M3KR -

1- 1- B - 20]의 정답률은 88.57%이다. 이것을 보면,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은 압존법과

주체 높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상대 높임에 대해서는 선행 학습이 충

분히 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M3KR - 1- 1- B - 18]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3KR- 1- 1- B- 18] 다음의 밑줄 그은 ∼ 중 높임의 표현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옥희야, 커단 처녀가 왜 저 모양이야. 어서 와서 이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네 아

버지의 옛날 친구신데, 오늘부터 이 사랑에 계실 텐데, 인사 여쭙고 친해 두어야지."

나는 이 낯선 손님이 사랑방에 계시게 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즐거워졌습니다.

① ② ③ ⑤

사용 기능과는 별도로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은 선택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관점이다. 이는 교육부(2002:18∼19) 4. 국어과 과목별

교육과정 해설, 국어의 성격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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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오답은 즐거워졌습니다. 로 여학생의 경우 35명 중

18명으로 51.4%를 차지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상대 높임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단적

으로 보여준다. 문법은 배우기도 싫어하면서 일상적 언어 생활을 통해 감각적으로

언어를 익히다 보니 즐거워-지-었-습니다 가 자기 생각만 표현한 것이지 상대방

여기서는, 독자 에 대한 높임의 표현인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시제법에 대해서는 전체 97.14%가 정확하게 답을 하여 별 문제가 없으나, 문장 종

결법의 경우 정답률이 남 : 8.57%, 여 : 5.71%, 전체 7.14%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3KR- 1- 1-B- 17] 다음 중 문장의 종결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①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우리 모두 조용히 합시다.

③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④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들게.

⑤길이 막히니 서둘러 출발해라.

학생들의 경우 문장 종결 방식에서 명령형과 청유형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청유형을 잘 모르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머지 선택지의

구성이 명령형의 상대 높임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것과의 연관성에 얽매여 합시

다 를 높임법의 차원에서만 생각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문장 종결법의 여러

유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학생들의 문법 요소

에 대한 선행 지식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사동법의 경우는 정답률이 40.0%, 피동법의 경우는 정답률이 34.29%, 부정

법의 경우는 정답률이 48.57%로 높임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요소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문법 요소를 평가한 문항 전체의 정답률 평균이 57.32%밖에 되지 않

는다.38) 이는 문장을 이루는 문법 요소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현실적 수준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것으로 성취기준 523- 1(문법 요소들의 기능 파악)이 요구하는 목표 수

준이 도달하기에 그리 쉬운 수준이 아님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이 수준은 일부 몇 명 이외는 도달하기 불가능하

므로 학생 대다수가 특별 보충 과정을 이수해야 하거나 재이수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취기준 523- 1(문법 요소들의 기능 파악)은 좀더 세분하여 진술해야 하고,

38) 통계 자료는 본 논문 34쪽 <표 8>을, 세부 문항 내용은 <부록 4>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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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표 수준은 단적인 예를 통한 개략적 이해와 단순 사용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

다. 사동법, 피동법, 부정법 등의 문법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고등학교 2학년부

터 적용되는 선택과목 <문법> 과목과 연계시켜 심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

취기준의 목표 수준은 문장을 이루는 문법 요소들의 기능을 단적인 예를 통해 개

략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생활에서 구별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야 할 것이다.

(4) 성취기준 523- 2(문장의 기능 파악)에 대한 검토

523- 2.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문장의 종류는 문장의 구조에 따라 크게 단순문과 복합문으로, 복합문은 다시 접속

문과 내포문으로 나누어진다. 접속문은 다시 대등적 접속문과 종속적 접속문으로, 내

포문은 다시 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진다.39) 따라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장의 종류를 알고 실제 문장에서 이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CT 문항은 모두 7문항인

데, 표준화 검사에는 내포문 2문항, 접속문 2문항을 선택하였다.

접속문의 정답률은 37.86%인데, [M3KR - 2- 2- B - 9]는 정답률이 60% , [M3KR -

2- 2- B - 14]는 정답률이 15.71%이다. 내포문의 정답률은 40.72% 두 문항 모두 비슷한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4문항 전체의 정답률 평균은 39.29%이다. 이 중 [M3KR - 2- 2

- B - 14]번 문항과 [M3KR- 2- 2- B - 1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접속문

[M3KR- 2- 2-B- 14] 다음 겹문장을 만들어질 때 생략된 성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나와 동생은 운동을 좋아한다. - 주어

그 집의 기둥과 벽이 부러지고 무너졌다 - 서술어

③그는 밤새워 통신을 해서 몹시 피곤했다. - 부사어

④그가 그린 풍경화가 전시회에서 특선으로 뽑혔다. - 목적어

⑤나는 어제 전자오락을 하고 친구는 잡지를 보았다. - 관형어

39) 문장의 종류에 대한 명칭은 국어 순화의 관점에서, 홑문장과 겹문장,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안긴 문장(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법적 설명의 통일을 위해서 앞의 경우와 같이 김광해 외(1999)

의 용어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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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문

[M3KR- 2- 2-B- 11] 다음 중 보기의 밑줄친 절과 그 역할이 같은 절을 안은 문장은?

<보 기>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를 바란다.

①이 나무는 열매가 없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③그 여자는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

④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⑤나는 친구들에게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은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제대로 찾지 못하

는데, 이는 문제가 다소 까다로운 탓도 있으나 문장의 구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절(안긴 문장)의 종류 즉, 명사절 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는 명사절에

는 - (으)ㅁ의 형태로 안기는 절과 -기 형태로 안기는 절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성취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정답률이 39.29%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성취기

준의 목표 수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대와는 달리 다소 높음을 말해 준다.

학생들의 현실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이 성취기준이 10학년

의 성취기준으로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수준에

도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국어지식 영역 교육의 방향이나 그 위상이 잘못되

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40)

40)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의 국어지식 영역에 대한 낮은 관심과 성취도는 지나친 언어사용기

능 중심의 교육관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그 원인이 있다.

2001년에 실시된 학교 밖에서 주관한 공식 시험에 출제된 국어지식 영역 문제는 맞춤법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읽기(독해) 영역 문제로 볼 수 있고, 그 문항수나 배점이 타 영역에

비해 훨씬 낮으므로 학생들은 이 영역 공부를 거의 포기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났다.

2001년에 실시된 공식 시험에 출제된 국어지식 영역 배점을 보면, 전체 국어지식 영역(다

른 영역과의 통합 문제 포함) 배점 비율은 9.41%, 순수 국어지식 영역 배점 비율은 4.12%

에 불과하다. 본 논문 <부록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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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취기준 526- 1(담화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에 대한 검토

526- 1. 담화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 하여 말할 수 있다.

언어의 기능에는 관념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관념적 기능(觀念的 機能)과 인간의 상

호 작용을 위한 대인적 기능이 있는데, 이 대인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발화가 담

화(談話)이다. 그러므로 담화란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여 화맥(話脈, cont ext ) 속에서

수행되는 발화나 발화의 연쇄체를 가리킨다.41) 화맥이란 발화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맥락인데,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맥락을 짐작하게 하는 요소들에는 화자와 청자에

관련된 것, 발화 장면에 관련된 것, 그리고 발화의 흐름에 관련된 것이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화맥을 이루는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표 10> 화맥을 이루는 요소Ⅱ

구분 세부 요소 표현 방식

1
화자와 청자와 관련된
요소

화자와 청자의 지위, 친밀
도, 성별

높임법

격식체 비격식체

2 장면과 관련된 요소
화자, 청자, 제 3의 참여자,
시간과 공간

직시소(deixis )의 사용

3
발화의 흐름과 관련된

요소
시점, 정보, 화제와 논평

시간 표현(시제)
신정보와 구정보,
화자가 말하려는 무엇과, 그것에
관하여 화자가 말하려는 것에 대
한 표현

4 발화 상황 직접화행(수행문), 간접화행 진술, 질문, 명령, 청유

성취기준 526- 1(담화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에서 말하는 담화 장면이란 위의 <표

10>의 장면과 관련된 요소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화맥을 이루는 요소 모두

를 포함한다.42) 성취기준 526- 1(담화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에 도달하려면 화맥을

41) 김광해 외(1999:290)
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74)에서 성취기준과 함께 제시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보

면 담화 장면의 범주를 잘 알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화 장면(언어 외적 장면, 언어 내적 장면)에 따라 원근 표현, 높임 관계의 표현, 심리적 태도의

표현이 달라지는 예를 찾아 말한다.

·담화 장면을 달리 하여 상대와 실제 대화를 나누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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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화맥을 이루는 요소 중 높임법과 시제법에 관한 표준화

검사 결과는 성취기준 523- 1(문법 요소들의 기능 파악)에서처럼 전체 평균 82.14%로

높은 성취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발화 상황과 관련된 표준화 검사 문항

[M3KR- 2- 1- B - 21], [M3KR - 2- 1- B- 24], [M3KR - 2- 1- A - 25]의 정답률을 토대로 성취

기준 526- 1에 대한 목표 도달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M3KR - 2- 1- B- 21]의 정답률은 남 : 88.57%, 여 : 94.29%로 평균 91.43%의 정답률

을 보이고 있다. [M3KR- 2- 1- B - 24]의 정답률은 평균 95.71%이며, [M3KR - 2- 1- A -

25]의 정답률은 평균 67.14%로서 문항 전체 정답률 평균은 84.76%이다. 위의 <표

10>의 세부 영역 중 정보, 화제와 논평 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는

언어사용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그 수준 또한 고등학교 1학년에게는 다소 높

은 편이므로 이 내용 요소는 심화 선택과목 <문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성취기준 526- 1(담화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의 목표 수준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6) 성취기준 531- 1(문법에 맞는 국어사용)에 대한 검토

531- 1.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표준화 검사의 어법 문제 문제의 정답률은 각각 82.86%와 72.86%, 평균 77.86%로

비교적 높은 통과율을 보였다. 일단 이 성취기준의 목표 수준은 10학년의 수준에 비

추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검사 문항의 수준을 보면 높은

통과율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즉 정상적인 언어 사고 능력을 지닌 사람은 문법에 관

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감각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이 문제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3KR- 1- 1-A- 17] 다음 중 가장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①아이고! 철수가 추워라.

②이 그림은 도대체 누가 그렸다.

우리 이번에는 저 마을에 가 보자.

④아저씨는 내게 그 곳에 가는가고 물으셨다.

⑤할아버지께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고 하셨다.

[M3KR- 2- 1-A- 14]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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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바깥 날씨가 차가워지니 방바닥도 춥다.

②인도는 땅과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나는 이름['방실이' ]이 특이해서 놀림을 당할 때가 많다. 그래도 나는 내 이름에 대해서 자부

심을 가지고 있다.

④책은 읽지 않는 것보다는 읽는 편이 낫고, 적게 읽는 것보다는 많이 읽는 편이 낫고, 그런 책

보다는 좋은 책을 읽는 편이 낫다.

⑤70년대 초반만 해도 초가집만 보며 살았던 시골 사람들 중에, 서울역전 앞에서 높은 고층 빌

딩을 접하면 그 기세에 위축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만으로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는 능력 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감이 있다.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띄어쓰기와 맞춤법도

맞아야 하고 호응관계나 발화(또는 글쓰기)상황에 맞는 표현 등 어법에도 맞아야 한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화 검사에 준하는 전국 시·도 교육청 연합 학력진단평

가 문항을 활용하기로 한다.

2001학년도 실시된 제1회 전국 시·도 교육청 연합 고2 학력진단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중에서 국어지식 영역과 관련된 문항은 모두 5문항인데, 이 중 순수한 측면의

국어지식 영역 문항은 단 1문항이고, 언어사용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과 통합된 문항이 4문항이다. 게다가 5문항 중 3문항은 모두 읽기 능력(독해) 변별을

위한 단어의 의미 파악에 치중해 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이 문항들에 대한 통과율

(정답률)은 현재 우리 나라 고등학생의 국어지식 영역의 지적 수준을 충분히 가늠하

게 해 준다. 제6차 성취기준에 대한 도달 정도를 분석하면 제7차 성취기준의 도달

정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2001학년도에 실시된 제1회 전국 학력 진단검사 국어지식 영역 문항별 정답률(% )

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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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제1회 전국 학력 진단검사 국어지식 영역 문항별 정답률(% )

문항
번호

성취 기준
세부
영역
전국 정답률 상위 30%

정답률
인문 자연 인문 자연

11
(제6차) 532- 2.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다.
(제7차) 531- 1.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국어지식,
쓰기

52 54 79 80

16
(제6차) 524- 2. 단어간의 의미 관계(유의, 반의, 하의
관계 등)를 파악할 수 있다.

국어지식 83 87 97 98

27
(제6차) 524- 1. 단어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
를 파악할 수 있다.

읽기 80 83 96 97

36 88 91 99 100

55
(제6차) 524- 1. 단어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
를 파악할 수 있다. 42 44 49 49

<표 11>의 문항 11번은 국어지식과 국어사용기능의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맞춤법 문제인데, 이 문항의 통과율은 인문 52%, 자연 54%로 평균 53%에 불과하다.

통과율을 근거로 산출되는 난이도가 중 (5단계로 산출하면 C임)이지만 실제 문제 내

용을 보면 그 이하임을 알 수 있다.

11. 다음 중 밑줄 친 어휘를 고쳐 쓴 것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지난 여름 방학 중 찰흙 빚기를 재미 있게 가르쳐 준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

로 했다. 그분은 나에게 세계 도자기 엑스포가 열리는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를 다녀 오

라고 권하신 분이기도 하다. 실은 그것이 나의 여름 방학 중 유일한 체험 학습이었다. 그런

데 그곳에서 직접 도자기를 빚어보고자 했던 나의 바램은 이룰 수가 없었다. 도자기 빚

기 체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았고, 외국인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대신 선생님으로부터 빌어온 책을 친구와 보면서 다양한 찰흙 빚기의

방법을 익혔다. 그 친구도 나와 마찬가지로 도자기 빚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함께 공부하

면서 다져진 두꺼운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친구와의 우정도 쌓고, 도자기에 대

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그분께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며 살겠다

는 각오로 마지막 인사를 가름하였다. 오는 겨울 방학 때에는 도자기의 역사에 대해 배

우고 싶다.

을 가리켜로 고쳐야 한다.

② 을 바람으로 고쳐야 한다.

③ 을 빌려로 고쳐야 한다.

④ 을 두터운으로 고쳐야 한다.

⑤ 을 갈음으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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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다[敎] - 가리키다[指]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다루는 매우 초보적인 어

휘이다. 따라서 이 문항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어지식에 관한 능력이라기보다 단순

어휘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어휘를 구별하여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정답률이 53%에 불과하다. 이는 학생들의 잘못된

언어 습관과 어휘력 부족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다른 선택지와의 관계를 검토

해 보면 국어지식 영역의 배경지식 부족에도 큰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

르치다[敎] - 가리키다[指]와 유사한 수준의 어휘인 두꺼운 - 두터운의 경우 반응

율은 3%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은 바라다

에서 파생된 명사인 바람을 보통 명사 바람(風)과 문맥 속에서 잘 구별하지 못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이 명사형이나 파생 명사에 대

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여 단어의 구조를 분석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선택지 ⑤에 나타난 가르다(分割)에서 파생된

명사 가름과 갈다(代替)에서 파생된 명사 갈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에서도 잘 나

타난다.43)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2학년과 같은 날

실시한 제1회 전국 시·도 교육청 연합 고1 학력진단평가에서도 위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문항의 정답률이 56% (총 응시자 248,323명)에 불과하다. 학

생들의 잘못된 반응 중에서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인 바람을 보통 명사 바람(風)

과 문맥 속에서 잘 구별하지 못하여 오답인 선택지 ⑤를 정답으로 선택한 학생이 무

려 34%이다.44)

43) 문항 11의 분석을 살펴보면, 전국 총 응시자 256,482명 중에서 오답인 선택지 ②를 정답으

로 선택한 학생이 25%, 오답인 선택지 ⑤를 정답으로 선택한 학생이 12%이다. 이것을 보

면 최소한 37%의 학생들이 맞춤법은 물론, 명사형이나 파생법을 제대로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오답인 선택지 ③, ④의 반응율까지 합하면 47%의 학생들이 활용형(명사형)이

나 파생법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다.

44) 그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 12.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오늘 선배와의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 장소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선배에게 휴대 전화를

하여 만났다. 그 선배는 양복을 새로 맞춰 입고 나왔다. 대학 입학 선물이란다. 더욱이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니 부러웠다. 나도 선배와 같이 내년에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반듯이 나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① ② ③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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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법에 맞는 국어사용 에서 맞춤법만을 따로 떼어 중학교

3학년, 즉 9학년의 내용으로 편성하였고, 이에 맞추어 성취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였

다. 9학년의 성취기준에 대한 고등학교 1,2학년의 현실적 성취 수준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매우 낮다. 따라서 성취기준 531- 1(문법에 맞는 국어사용)이 요구하는

목표 수준은 도달하기가 그리 쉽지 않고, 많은 학습 시간과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성취기준은 국어 교육의 관점으로 볼 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당위성이 있

고, 또 학생들의 인지 발달 정도를 고려해도 적절한 수준 설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

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이 내용 요소에 대해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사회적 환경 조성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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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성취기준과 수준별 수업의 관계

제7차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 심화 두 수준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

려면 원칙적으로 두 수준의 성취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취기준은 기본 수준

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심화 수준의 성취기준은 아직 없다. 수준별 수업

에 사용되는 심화 수준의 실질적인 성취기준은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수준별 학습활

동의 예(例)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심화, 기본 두 수준 구별에 대한 진

술도 성취기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에 나타나 있는 기본, 심화 이 두 수준의 구분

이 적절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성취기준과 수준별 수업의 관련성을 고

찰하기로 한다.

1 .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의 문제점

교육부(2000:52∼60)가 제시하는 국어지식 영역의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지식>

[10-국- (1)]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기본】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관계를 말한다.

【심화】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상호 영향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10-국- (2)] 국어의 역사를 안다.

【기본】 현대 국어와 옛날 국어의 차이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한다.

【심화】 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 의미상의 시대적 변화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10-국- (3)] 각 문장 성분의 특성과 문장 구성 원리를 안다.

【기본】 여러 문장을 문장 성분에 따라 나누어 보고, 문장을 구성하려면 어떤 성분

이 필요한지 말한다.

【심화】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10-국- (4)] 문장의 짜임새를 안다.

【기본】 서술어의 수에 따라 문장을 분류하고, 서술어가 둘 이상 있는 문장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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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한다.

【심화】 문장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시켜 주는 말을 기능에 따라 정리한다.

[10-국- (5)]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기본】 이야기에서 장면에 따라 원근, 높임 관계, 심리적 태도 등의 표현이 달라진

부분을 찾는다.

【심화】 장면에 따라 원근, 높임 관계, 심리적 태도 등의 표현과 이해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한다.

<사용>

[10-국- (6)]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한다.

【기본】 문법에 맞게 한 편의 글을 쓴다.

【심화】 다른 사람의 글에서 문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친다.

<태도> 생략

(밑줄 - 필자)

위의 [10-국- (1)]에서 보면, ∼관계를 말한다.와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 뿐이다.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의 관계를 구체적 예를 들지 않

고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예를 들어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구체적 사

례를 토대로 일반적 법칙을 도출(이해)하는 것이 탐구 학습의 기본 법칙이다. 따라서

[10-국- (1)]의 경우는 심화, 기본 이 두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0-국- (2)]의 개략적으로 말한다.와 예를 들어 말한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개략적 이란 어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충 추리어

간략하게 개괄한 것 으로 나와 있다. 대충 추린다 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

인 개념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범위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고심을 해야 할 것이

며, 결국 교육부(2000:53)의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에 나타난 설명을 살펴보게 될 것

이다. 이 설명을 살펴보면, 기본, 심화 이 두 수준은 표현만 달리하여 구체화시켰을

뿐이지 내용 수준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수준이 오히려 뒤바뀐 느낌마저 들

게 한다.

예를 들면 언어가 없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전달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하거나 언어

사용의 상황, 언어 사용자간의 관계 등에 따라 언어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해 보게 하거

나, 우리말의 낱말이나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 요소를 찾게 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도록 한다. (밑줄 - 필자)

[기본] 수준의 예

예를 들면, 언어와 사고의 상호 작용과 관련해서는 언어사용 그 자체는 사고의 성질, 내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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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특정 사고의 내용

및 방향에 대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언어와 사회의 상호 작용과 관련해서는 사회 집단에 따

라 특정의 사물에 대한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각 개인은 해당 사회의 언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어와 문화의 상호 작용과 관련해서는 언어사용은 문화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는 점과 언어가 언어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

를 통해 알게 한다. (밑줄 - 필자)

[심화] 수준의 예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수준의 구별이 학습내용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차이에 따라 제공되는 학습 방법의 차이, 학습 활동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두

수준의 구별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보면, 기본 수준

의 활동은 생각해 보다, 조사해 보다, 찾다 로 자기(학생) 주도적이고 탐구적인 활동

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훨씬 포괄적이며 추상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심

화 수준의 활동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알게 한다 로 교사 중심적이고 이해 중심적

이며, 그 내용도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예로 되어 있다.

[10-국- (4)]의 경우는 각각 분류한다 와 정리한다 는 말을 사용하여 표현 방식만

바꾸었을 뿐 역시 동일한 활동이며, 그 내용인 문장을 구성하려면 필요한 성분 과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문장 성분 중 주성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동일한

내용이다. 따라서 [10-국- (4)]에서 제시하는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는 수준 차이뿐만

아니라 학습활동의 차이 또한 없다고 볼 수 있다.

[10-국- (5)]의 경우는 심화 수준에 말하기 활동만이 추가되어 있을 뿐 학습 내용과

활동은 거의 동일하다. 이야기에서(=담화에서) 장면에 따라 와 실제의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라는 말은 표현은 달라도 같은 상황을 지시하는 것이다. 수준에 따라 달라

진 것은 찾는다와 구체적 예를 들어 말한다이다. 기본 수준의 경우 표현이 달라진

부분을 찾기 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따라

서 [10-국- (5)] 또한 수준에 따라 용어 선택과 접근 방향만을 바꾸어 수준을 달리하

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 심화 보충의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시로 보기 어렵다. 교육

부(2000:57∼58)의 해설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 활동은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진 부분을 찾게 하여,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의 다양

성을 알게 하는 데 지도의 중점이 있다. 예를 들면, 국어에는 원근에 따른 표현법으로 이, 그, 저

가 결합된 이것, 그것, 저것 , 이이, 그이, 저이 , 여기, 거기, 저기 ,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등이나

이 책, 그 책, 저 책 등의 원근에 따른 표현 형식이 사용됨을 알게 한다. 높임 관계에 따른 표현

에서는 국어에서 높임 관계가 사물의 이름이나 가리키는 말 이외에도 동작이나 상태의 표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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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는 점을 알게 한다. 그리고 심리적 태도에 따른 표현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가지는 심리적

인 태도는 결국 말하는 이의 판단과 갚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판단에 따라 종결 어미가 선택된

다는 점을 알게 한다. (밑줄 - 필자)

[기본] 수준의 예

이 활동은 실제의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담화에 따라 표현과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게

하는 데 지도의 중점이 있다. 예를 들면, 담화에 따라 원근, 높임 관계, 심리적 태도 등이 달리 표

현된 자료를 제시한다. 그런 다음, 그러한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담화의 장면과 관련지어 말하게

하여 담화의 표현과 이해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한다. (밑줄 - 필자)

[심화] 수준의 예

위의 해설에서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보면,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진 부분

과 실제의 담화 자료 는 표현의 구체성 정도만 다를 뿐 같은 자료이며, 그 내용은

원근, 높임 관계, 심리적 태도로 역시 동일하다. 차이가 나는 것은 학생들의 활동인

데, 그 차이는 기본 수준의 경우는 ∼을 알게 하다 , 심화 수준의 경우는 ∼말하게

하여 ∼을 알게 하다 로 단지 말하게 하는 활동만이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

제7차 교육과정 국어지식 영역 내용 체계의 하위 범주 중 국어사용능력을 진술한

[10-국- (6)]의 경우는 기본 수준과 심화 수준이 뒤바뀐 진술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는 기본 수준의 경우 문법에 맞게 한편의 글을 쓴다

를, 심화 수준의 경우 다른 사람의 글에서 문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쓴다 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문법에 맞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맞춤법을 포함한 국

어 문법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 지식 활용의 초보적인 단계가 바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문법에 어긋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는 단계이다. 그런 다음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법에 맞게 한 편의 글을 쓰고 , 서로 돌려읽으며, 상호간의 비판을 통해 자신의

글을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10-국- (6)]의 진술은 그 수준이 전도(顚倒)되

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교육부(2000:58∼59)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설함으로써 그

두 수준의 구별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예시를 보면 그 수준에 대한 진술이

뒤바뀌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문법과 글쓰기에 관계에 대해 논의하게 하고 문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글을

쓰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할 가망성이 많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지도의 중점

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말의 문법에 맞게 쓴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비교하게 하여 우리말의 문

법에 맞게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우리말의 문법에 맞게 글을 쓰는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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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토의하게 한다. 그런 다음,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의 주제에 따라 문

법에 맞게 글을 쓰게 한다. (밑줄 - 필자)

[기본] 수준의 예

이 활동은 비문법적인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게 함으로써 우리말 문법에 대한 지식을 실제의

언어사용에 활용하게 하는데 지도의 중점을 둔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문법에

어긋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게 한다. 그런 다음, 문법에 맞게 제대로 고쳤는지 서로

토의하게 한다. (밑줄 - 필자)

[심화] 수준의 예

위의 해설에서 각 수준별의 지도의 중점만을 보면 수준별로 학습활동의 중점이 제

대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예—밑줄 친 부분—를 살펴보면 두 수준

의 학습 활동이 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글 쓰는 방법에 대한 토의 나 목적과

주제에 맞고 문법에도 맞는 글쓰기 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문법에 어긋난 부

분을 찾아 고쳐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단계이다. 따라서 이 두 수준은 서로 뒤바

뀌어 제시된 것이 분명하다. 물론 주제에 맞는 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교사의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국가 수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그 해설에서 그 수준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이인제 외, 1997:122)에서는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는) … 이

교육 내용에 대한 보충 교육 내용과 심화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학습 경험의 질적 차이를 수준의 차이로 보고 수준별(또

는 학년별) 내용 목표에 대한 기본 학습 활동과 심화 학습 활동을 제시하는 체재를

택하였다. 라고 하여 수준의 차이란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학습활동의 차이라고 말하

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습

활동의 차이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에 나타난 기

본, 심화라는 수준의 구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 성취기준과 수준별 수업의 관계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며 그 운영은 국가 차원의 평가를 통한 질관

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과의 특성상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

육과정이므로 그 운영은 수준별 반편성이나 수준별 분단 학습 등 학교의 실정에 따

라 다양한 학습 집단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국어 과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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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은 Ⅲ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현실적 수준에 비

해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심화, 보충 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국어 과목은 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심화 과정의 경우 주로 토

의·토론식 수업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 형태의 수업은 수준별 분단학습을 통해 실

시되기가 어려우므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되어야만 한다. 수준별 이동 수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심화 수준에 맞는 성취기준과 학습 활동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성취 정도나 학습 활동 태도에 대한 강화를 주어야만 할 것

이다. 그러나 심화 수준에 맞는 성취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는 학습 활동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의 경우 평

가의 공정성 문제로 수준별로 다른 내용과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본 수준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성취기준은 우리 나라 고등학생이라면

마땅히 성취해야 할 것들을 제시한 국가 수준의 최소한의 규준이라는 점에서 절대

평가를 통한 교육과정 질관리 차원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

을지도 모르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화 수준의 성취기준을 대체할 수준별 학

습활동의 예 또한 학습 내용이든 학습 활동이든 간에 수준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성취기준과 이를 보완할 교육과정상의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는 수준

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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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고등학교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이 2002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됨에 따라서 새로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고등학교 국어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은 2001년에 정책 연구 과제로 수행되어 2002년 2월 26일

그 시안(試案)이 발표되었다. 이 시안은 2003년에 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실효성과 타당성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해서 고등학교 국어과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 연구의 관

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과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이 현장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가를 검토한 결과와 문제점, 그리고 그 해

결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과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은 수요자 중심으

로의 전환 이라는 교육과정 개편 취지와 국어과 교육 목표에 맞게 적절하게 진

술되었다. 그 진술 형태는 T yler의 진술 방식에 따라 내용+행동 형태로 진술되

었고, Mager의 제안대로 행동적 목표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제7차 교

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과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의 목표 진술 형태는 매우 적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과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은 성취기준 수(數,

개수)를 줄이는 데 치중하여 교육과정의 학년별 교육 내용을 기술 어미만 바꾸

어 그대로 성취기준으로 개발하였다. 그러다 보니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

어과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은 수준의 상세화가 너무 부족하여 학습 범위와

목표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 국어지식 영

역의 성취기준은 교육과정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성취기준 개

발 연구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성취기준 개발 목적인 교육과정 질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교수-학습의 지침이 되기 또한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성취기준의 수를 좀더 늘려야 하고, 문장 진술도 학습 범위와 목표 수준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좀더 상세화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물론 지나친 상세화는 교

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측면이 없지 않으나,

성취기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상세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3)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과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이 요구하는 학습량

은 제6차에 비해 약 30% 정도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수 단위가

10단위에서 8단위로 줄어든 것과 수준별로 학습 경험을 다양화해야 하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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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학습량이 여전히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국어과 국

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은 태도 영역을 제외하면 1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직선

형 계선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학습이 불충분한 학생들의 경우 선행지

식 학습이 필요하다. 이 학생들의 선행지식 학습을 학습 내용에 포함시킨다면

학습량은 더욱 늘어나 8단위의 이수 단위로는 부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과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이 요구하는 학습량은 적정화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단, 제7차 교육과정이 특징인 각 학년별 특별 보충

과정이나 재이수 과정이 철저하게 운영되고, 재량활동 시간 12단위 중에서 2단

위 정도를 국어과목의 심화·보충 시간으로 확보한다면 학습량이 적정하다고 할

수도 있다.

(4) 이수 단위와 교수-학습의 질 변화, 국어교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제7차 교

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과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이 요구하는 목표 수준은 일반

계 고등학교 1학년의 목표 수준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일반계·실업계 구별 없이 우리 나라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모두 이수해야

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취기준 523- 1

(문법 요소들의 기능 파악)과 523- 2(문장의 구조 파악)는 그 목표 수준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목표 수준은 교육적으로나 국어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

이 있으나 학생들의 현실적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국민공

통 기본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취기준 523- 1(문법

요소들의 기능 파악)과 523- 2(문장의 구조 파악)의 목표 수준을 상세화하여 조

금 낮추거나, 그 계선 체계를 몇 개 학년에 걸쳐 반복 학습하는 나선형이 되게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학년별 특별 보충과정과 재이수 과정이 반드시 편

성·운영되어야 하고, 나아가 유급(留級)제도까지 시행해야 한다.

(5) [기본] 수준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성취기준은 교육과정 질관리를 위한 국가 수

준의 최소한의 규준이라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러

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성취기준을 보완할 교육과정상의 수준별 학습활동

의 예 또한 내용 수준이든 학습활동 수준이든 간에 과정별로 수준의 차이가 없

으므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위에서 요약한 검토 결과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은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과 국어지식 영역의 성취기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 이어서 다른

영역에 대한 검토가 계속 이어지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학년에서 10학년 전학

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해 나간다면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시안)에 대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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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성취기준과 교과서와의 연계까지 고찰해

본다면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시안)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한 더욱 확실한 검증

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제7차 교육과정 성취기준(시안)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와 같은 노력이 있어야만 이 성취기준이 2003

년 현장에 보급되기 전에 수정·보완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취기준이

현실적 기준으로 가다듬어졌을 때 학교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본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채질하여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시안)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질관리를 위한 교수-학습의 지침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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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7차 교육과정 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

교육과정
성취기준 학습활동의 예

중영역 소영역 내용
51.
국어의
본질

511.
언어의
특성

언어와
주변
세계의
관계를
안다.

511- 1. 언어와
주변 세계(사고,
사회, 문화 등)의
관계를 이해한다.

·언어와 사고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주변에
서 예를 찾아본다.
·언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의미나 형태가 바뀐 말이
있는지 조사한다.
·언어와 문화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주변에
서 예를 찾아본다.

513.
국어의
변천

국어의
개략적
인
역사를
안다.

513- 1. 국어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현재 사라진 말을 조사하
여 발표한다.
·예전에 쓰인 뜻과 현재에 쓰이는 뜻이 다른
단어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옛날 국어와 현대 국어가 가지는 차이점에 대
하여 이야기한다.

52.
국어의
이해와
탐구

523.
문장

문법
요소들
의
기능을
안다.

523- 1. 문법
요소들이 가지는
각각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글에서 여러 가지 문법 요소들(시제, 높임 표
현, 격, 피·사동, 접속 어미, 종결 어미 등)을
찾는다.
·글을 읽고 잘못 쓰인 문법 요소를 찾아 바르
게 고쳐 쓴다.
·주어진 문법 요소를 넣어 짧은 글을 쓴다.

문장의
짜임새
를
안다.

523- 2.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문장을 서술어의 수에 따라 홑문장과 겹문장
으로 분류한다.
·주어진 문장 성분으로 짜임새 있는 문장을 완
성한다.
·문장 성분들간의 호응 관계에 유의하여 글을
쓴다.

526.

담화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526- 1. 담화

장면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 하여 말할

수 있다.

·담화 장면(언어 외적 장면, 언어 내적 장면)에

따라 원근 표현, 높임 관계의 표현, 심리적 태

도의 표현이 달라지는 예를 찾아 말한다.

·담화 장면을 달리 하여 상대와 실제 대화를

나누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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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성취기준 학습활동의 예

중영역 소영역 내용
53.
규범과
적용

531.
문법

문 법 에
맞게 국
어를 사
용한다

531- 1. 문법에 맞
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글에서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고친
다.
·문법에 맞게 쓴 글과 맞지 않게 쓴 글을 비교
하여 문법에 맞게 쓰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
한다.
·문법과 전달의 효과성의 관계에 관하여 토론
한다.

54.
태도

541.
동기·
흥미·
습관·
가치

문법에
맞게 국
어를 사
용 하 려
는 태도
를 지닌
다.

541- 1. 문법에 맞
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구
체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
·문법에 맞지 않게 쓴 글을 읽었을 때의 문제
점에 대하여 토의한다.
·문법에 맞게 국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해야 할지 토의한다.

국어를
발 전 시
키 려 는
태 도 를
지닌다.

541- 2. 언어 문화
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 국어를 발전
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은어, 속어, 비어, 유행어, 외래어, 외국어 등의
남용이 국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토의한
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 국어 발전
에 도움이 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찾아
비교하여 발표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국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찾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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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제6차 교육과정 언어(국어지식) 영역 성취기준

교육과정
성취 기준

중영역 소영역

51.
언어의
본질

511.
언어와
사회

511- 1.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임을 안다.
511- 2. 언어가 사회와 문화를 반영함을 안다.
511- 3. 언어는 사회 계층에 따라 달리 사용됨을 안다.

512.
언어의
성격

512- 1. 기호로서의 언어와 활동으로서의 언어를 구분할 수 있다.
512- 2. 언어의 특성(자의성, 분절성, 개방성, 체계성. 사회성. 역사성 등)을
안다.
512- 3. 언어의 다양한 기능(표현, 감화, 친교, 표출, 지식 보존 등)을 안다.

513.
국어의
특질

513- 1. 국어의 음운적 특징(두음법칙, 음절 끝소리 규칙, 모음조화, 동화
작용 등)을 안다.
513- 2. 국어의 어휘적 특질(한자어·높임말·감각어·상징어의 발달)을 안
다.
513- 3. 국어의 구문적 특질(어순이나 문법적 관계의 측면)을 안다.
513- 4. 국어사의 시대를 구분하고, 그 특징을 음운, 문법, 어휘에 걸쳐 공
시적·통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52.

국어의

이해

521.

음운의

체계와

변동

521- 1. 국어의 음운 체계와 조음 위치, 조음 방법을 알고 정확히 발음할

수 있다.

521- 2. 국어의 음운 변화 유형(자생적·결합적·비분절 음운변화)을 설명

할 수 있다.
522.

단어의

형성과

유형

522- 1.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할 수 있다.

522- 2. 국어 단어의 형성 규칙을 알고, 단어의 짜임을 분석할 수 있다.

522- 3. 의미, 기능, 형태에 따라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523.

문자의

구성

요소와

기능

523- 1. 문자의 기본구조와 문장 성분들의 호응관계를 알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523- 2. 문장이 안기거나 이어질 때의 문법 절차(조사와 어미의 변화, 성분

의 생략 등)를 활용할 수 있다.

523- 3. 문법 기능(문장 종결,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부정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등)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다.
524.

단어의

의미

524- 1. 단어의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524- 2. 단어간의 의미 관계(유의 관계, 반의 관계, 하의 관계 등)를 파악할

수 있다.
525.

문장과

이야기

525- 1. 문장과 이야기(담화)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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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성취 기준

중영역 소영역

53.

국어의

사용

531.

표준어와

표준

발음

531- 1. 표준어와 방언의 의의를 인식하고, 국어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531- 2. 표준어와 표준발음(특히 겹받침의 발음)에 따라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531- 3. 음운변화와 관련된 표준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다.

532.

맞춤법

532- 1. 국어 맞춤법의 표음적 원리와 표의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532- 2. 한글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수 있다.

532- 3. 문장 부호(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 드러냄표 등)를 바

르게 사용할 수 있다.

533.

국어

순화

533- 1. 국어 순화의 필요성을 알고, 올바른 국어 순화의 방향에 대해 말할

수 있다.

533- 2. 국어 순화에 저해되는 어휘(비속어, 유행어, 은어, 욕설, 필수적이지

않은 한자어나 외국어 등) 사용을 피하고 고유어를 살려 쓴다.

533- 3. 국어의 어법에 맞지 않거나(이중 피동, 부정확한 호응 등) 자연스럽

지 않은 문장(번역투의 문장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533- 4.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인식하고, 남북한 언어 통일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534.

단어와

문장을

효과적

으로

사용하

는

태도 및

습관

534- 1. 국어지식을 언어 생활에 적극 활용하는 태도를 갖는다.

534- 2. 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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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어지식 (문법) 영역에 대한 설문 조사

이 설문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보기의 번호를 써 주십시오.

1.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내신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다음 두 시험 중에서 어느 시험에 비교

적 성실하게 답을 합니까? ( )

① 수능 모의 고사(학력 진단 평가) ② 교육부 학업 성취도 평가

2. 국어 과목 구성 영역 중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좋아하는 영역을 하나만 고르시오. ( )

① 듣기/말하기 영역

② 읽기(독해) 영역

③ 쓰기 영역

④ 국어지식(문법) 영역

⑤ 문학 영역

2- 1. (2의 경우에서) 그 영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① 내용이 재미있다.

② 내용이 쉬워 이해가 잘 된다.

③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높다.(많은 문항이 출제된다.)

④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흥미롭고 재미있다.

⑤ 기타 ( )

3. 국어 과목 구성 영역 중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영역을 하나만 고르시오. ( )

① 듣기/말하기 영역

② 읽기(독해) 영역

③ 쓰기(작문) 영역

④ 국어지식(문법) 영역

⑤ 문학 영역

3- 1. (4의 경우에서) 그 영역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내용이 재미없다.

②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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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낮다. (별로 출제되지 않는다.)

④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딱딱하고 지겹다.

⑤ 기타 ( )

4. 당신은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

① 말은 인격의 척도이므로 품위 있게 사용해야 한다.

② 고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순화해주므로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의사소통만 되면 마음대로 편하게 써도 된다.

④ 말은 민족 정신의 상징이므로 가급적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⑤ 말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정보화 시대에 맞게 축약시켜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5. 국어지식(문법) 교육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① 문법이란 언어를 배우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으므로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② 문법을 몰라도 의사 소통이 되므로 꼭 배울 필요는 없다.

③ 문법이 중요하기는 하나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나오지 않으므로 당장 배울 필요는 없다.

④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으면 의사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배워야 한다.

⑤ 문법은 우리의 빛나는 문화 유산이므로 반드시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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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국어지식 영역 표준화 검사지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컴퓨터 학력검사[CT & CAT ]문항 - 중학교 3학년 국어

성취기준 5 13 - 1 .
[M3KR- 1- 2- A- 15] 다음 글이 쓰여진 시기의 국어의 모습에 대하여 바르게 말한 것은?

①신라어를 중심으로, 국어가 통일되었다.
②현대 국어의 체계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③받침이 없는 말에는 주격 조사 '가'가 붙게 되었다.
④성조가 사라졌으며, 문법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모음 조화 현상이 매우 강하였고, 순수한 우리말로 된 단어들이 많았다.

[M3KR- 1- 2- B- 15]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어사적인 사건은?

10세기 초에, 새 왕조(王朝) 고려(高麗)가 오늘의 개성 지방을 중심으로 이룩되자,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가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은 국어의 역사에서 매우 큰 의미(意
味)를 지닌다.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한 개성 지방의 말이 우리 나라의 중앙
어(中央語)로 등장(登場)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10세기 무렵의 개성말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신라어의
한 방언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경주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이 개성 지방은 고구려의 옛 땅이었으므로, 그 방언에는 고구려어의 잔재가 적지 않게 있었
을 것이다.

10세기에 개성 지방의 방언이 중앙어가 된 것은, 국어의 역사에서 하나의 획기적(劃期的)
인 사실(事實)이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것은 신라어를 근간(根幹)으로 하고 고구려의 영향
도 받아서 성립된 것이었다. 이 중앙어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국어(서울
말)는 이 중앙어의 직접적인 계속이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중앙어의 성립이 얼마나 중대
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①국어의 통일
②훈민정음의 창제
중세 국어의 성립
④현대 국어의 성립
⑤근대 국어의 형성

성취기준 523- 1
높임법
[M3KR- 1- 1- B- 18] 다음의 밑줄 그은 ∼ 중 높임의 표현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불휘 기픈 남 매 아니 뮐 곶 됴코 여름 하 니
미 기픈 므른 래 아니 그츨 내히 이러 바 래 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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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옥희야, 커단 처녀가 왜 저 모양이야. 어서 와서 이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네 아버
지의 옛날 친구신데, 오늘부터 이 사랑에 계실 텐데, 인사 여쭙고 친해 두어야지."
나는 이 낯선 손님이 사랑방에 계시게 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즐거워졌습니다.

① ② ③ ⑤

[M3KR- 1- 1- B- 20] 다음 중 높임의 표현이 가장 바르게 된 것을 고르시오.
①아버지는 집에 있습니다.
②영수야, 선생님께서 오시래.
할아버지께서 약간 편찮으셔.
④할머니,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⑤아버지가 동생에게 용돈을 드렸어.

시제법
[M3KR- 1- 1- A- 19] 다음 중 문장에 나타난 시간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①철수도 아까 졸더라.
②어젯밤 그가 왔겠지?
③어제는 함박눈이 왔었다.
④나는 작년에 그 영화를 이미 보았다.
하늘을 보니 내일은 틀림없이 비가 오겠다.

[M3KR- 1- 1- B- 19] 다음에서 ' -겠'의 의미가 보기와 같은 것을 고르시오.

①나는 꼭 성공하겠어.
지금쯤 그가 왔겠지?
③나는 내일 집에 가겠다.
④열차가 곧 도착하겠습니다.
⑤저는 이번 일요일에 성묘를 가겠어요.

문장종결법
[M3KR- 1- 1- B- 17] 다음 중 문장의 종결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①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우리 모두 조용히 합시다.
③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④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들게.
⑤길이 막히니 서둘러 출발해라.

사동법
[M3KR- 1- 2- A- 13] 다음 중 보기와 같이 바꿀 수 없는 문장은 어느 것인가?

<보기> 은영이도 아마 이 영화를 보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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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옷에 흙을 묻혔다.
②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 농장에서는 돼지를 먹인다.
④저 사냥꾼이 독수리를 죽였다.
⑤어머니께서 아기를 의자에 앉혔다.

피동법
[M3KR- 1- 2- A- 14] 다음중 ' -어지다'를 붙여 피동문을 만들었을때 자연스러운 문장을고르시오.
목수가 의자를 잘 만들었다.
②바람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
③어부가 물고기 세 마리를 잡았다.
④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읽는다.
⑤많은 사람들이 정원의 잔디를 밟았다.

부정법
[M3KR- 1- 2- B- 12] 다음 문장들의 밑줄 그은 부분을 <보기>와 같은 유형의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①중국은 인구가 많다.
②영수야, 이 책을 읽어라.
③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도 이 사실을 알 것이다.
⑤우리는 그 영화를 보기로 했다.

성취기준 523- 2
접속문
[M3KR- 2- 2- B- 9] 다음 중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맺어진 문장은?
①이승엽 선수는 만루 홈런을 치고서 힘차게 홈을 밟았다.
한국 축구는 우리 국민의 열망과 성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③슈퍼 땅콩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미현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했다.
④LA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승전 투수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⑤나고야의 선동열 선수는 나이는 많지만 공의 위력은 아직도 대단하다.

[M3KR- 2- 2- B- 14] 다음 겹문장을 만들어질 때 생략된 성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나와 동생은 운동을 좋아한다. - 주어
그 집의 기둥과 벽이 부러지고 무너졌다 - 서술어
③그는 밤새워 통신을 해서 몹시 피곤했다. - 부사어

<보기>
비둘기를 지붕 위로 날렸다. 비둘기가 지붕 위로 날았다.

<보기> 나는 몸이 약해서 오래 달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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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그가 그린 풍경화가 전시회에서 특선으로 뽑혔다. - 목적어
⑤나는 어제 전자오락을 하고 친구는 잡지를 보았다. - 관형어

내포문
[M3KR- 2- 2- B- 11] 다음 중 보기의 밑줄친 절과 그 역할이 같은 절을 안은 문장은?

①이 나무는 열매가 없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③그 여자는 굶기를 밥 먹듯이 한다.
④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⑤나는 친구들에게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M3KR- 2- 2- B- 13] 다음 이어진 문장 중 홑문장 사이의 관계가 다른 하나는?
①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②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③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⑤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성취기준 526- 1. 발화 심리·태도
[M3KR- 2- 1- B- 21] 다음 발화들이 수행하는 기능을 바르게 지적하지 않은 것은?
①관계자 외 출입 금지 [명령]
②이번 주말엔 관악산에 올라 볼까? [제안]
③10월 모임은 대학로에서 있습니다. [선언]
④다음 여행에선 더 멋진 곳을 구경시켜 줄게. [약속]
혼나지 않으려면 심부름하는 것을 잊지 마라. [요청]

[M3KR- 2- 1- B- 24] 다음 이야기 속 윤석의 태도를 가장 바르게 지적한 것은?

미진 :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예정대로 산행을 할 수 있겠니?
은혜 : 이미 예정된 일인데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가야하지 않을까?
미진 :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부상자가 나올까 봐 걱정이야.
윤석 :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정대로 강행하겠어.

의지 ② 추측 ③ 예정 ④ 명령 ⑤ 망설임

[M3KR- 2- 1- A- 25] 다음 보기의 발화를 가장 완곡한 태도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①인희 : 창문 닫아!
②복영 : 창문 닫으렴.
③희선 : 창문 좀 닫아 주시지요

<보 기>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를 바란다.

<보 기> 창문을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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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한나 : 창문을 닫아주시겠습니까?
윤주 :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군요,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나요?

성취기준 531- 1
[M3KR- 1- 1- A- 17] 다음 중 가장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①아이고! 철수가 추워라.
②이 그림은 도대체 누가 그렸다.
우리 이번에는 저 마을에 가 보자.
④아저씨는 내게 그 곳에 가는가고 물으셨다.
⑤할아버지께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라고 하셨다.

[M3KR- 2- 1- A- 14]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바깥 날씨가 차가워지니 방바닥도 춥다.
②인도는 땅과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나는 이름['방실이' ]이 특이해서 놀림을 당할 때가 많다. 그래도 나는 내 이름에 대해서 자부
심을 가지고 있다.
④책은 읽지 않는 것보다는 읽는 편이 낫고, 적게 읽는 것보다는 많이 읽는 편이 낫고, 그런 책
보다는 좋은 책을 읽는 편이 낫다.
⑤70년대 초반만 해도 초가집만 보며 살았던 시골 사람들 중에, 서울역전 앞에서 높은 고층 빌
딩을 접하면 그 기세에 위축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성취기준 541- 2
[M3KR- 2- 1- A- 8] 영희는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예로 들어 '컴퓨터 통신 등에 이용되는 우리말
을 순화하자.'는 내용으로 친구들을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말하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잘못 지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오: 안냐세요.
보소미: 어솨요.
미오: 방가방가. 어디 살아염?
보소미: 설 살구요.
미오: 나돈데.
보소미: 우리 번개할까요?

①민호 : 어려운 말 대신 친구들의 수준에 맞는 말을 이용하여 설득하는 말하기를 한다면 친구
들에게 더 공감을 줄 거야.

②지현 : 듣는 이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를 더 보충하여 말하는 것이 좋을 거야.
③철규 :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혀야지.
은영 : 혹시 듣는 사람들 중에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컴퓨터의 원리와 발달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거야.

⑤석호 : 듣는 이가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대화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만약 있다
면 듣는 이의 경험을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도 바람직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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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2001학년도 전국 규모 공식 평가에 나타난 국어지식 영역 문항 분석

1. 영역별 문항수 대비표(2001년)

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계
듣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소계

학업성취도검사 5 13 3 1 · 2 2 · 5 14 40
전국학력검사 6 19 5 · 3 1 1 · 5 25 60
대학수능시험 6 19 5 · · 1 4 · 5 25 60
계

(백분율)

17

(10.63)

51

(31.88)

13

(8.13)

1

(0.63)

3

(1.88)

4

(2.50)

7

(4.38)
·

15

(9.38)

64

(40.00)

160

(100)

2. 영역별 배점 대비표(2001년)

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계
듣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소계

학업성취도검사 12 28 18 2 · 6 4 · 12 30 100

전국학력검사
11.8

(9.83)

38

(31.67)

10.2

(8.5)
·

6

(5)

2

(1.67)

2

(1.67)
·

10

(8.33)

50

(41.67)

120

(100)

대학수능시험
10

(8.33)

31.4

(34.51)

10

(8.33)
· ·

2

(1.67)

8

(6.66)
·

10

(8.33)

48.6

(40.5)

120

(100)
계

(백분율)

33.8

(9.94)

97.4

(28.65)

38.2

(11.24)

2

(0.59)

6

(1.76)

10

(2.94)

14

(4.12)
·

32

(9.41)

128.6

(37.82)

3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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